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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terview
신년특집 이연택 총동창회장 인터뷰
 과거 3대 사학이라 불리던 우리대학의 위

상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연택 총동창회

장이 발벗고 나섰다.

일어나라. 앉아라. 잠을 자서 너희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 받는 이에

게 잠이 웬말인가.

                                       숫다니파타 소품 331

사진 = 고유석(사학4)

첫 출발의 우리 指南이여 

- 경인년 새해를 맞으며

홍 신 선

눈 내리는 1월의 텅 빈 교정

파라슈트를 멘 낙하산병들처럼

수수천만 앳된 얼굴의 눈송이들

지상에 착지하며 무릎 꿇거나 허리 꺾어 주저앉는다.

걸터앉은 옥상 위 깃대 위에서나

마른 풀 속에서도 

부산한 고요의 일만 배(拜)를 한다. 

일백 몇 년 동안 

경배하며 그렇게 우리 받들어 온 것은 

짚신짝 귀 열고 마음 펴서 강의 듣고 꾹꾹 눌러쓰며 

필기한 것은 

저 숱한 담론과 담론들.

담론과 담론들을 500만 화소의 망점들로 꾸민 

저 너와 나의 액정화면 속

올해 더욱 둥두렷한 동국대학교,

이 시대의 GPS여

새 출발하는 우리 마음 속 指南이여

그림 = 백선아 기자홍신선 시인 (국어국문 70졸)은 1944년 경기도 화성 출생으로, 1965 <시문학> 추천으로 등단했으며 우리대학 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대표작으로는 시집『서벽당집』『겨울섬』등이 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기축(己丑)년이 저물고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다. 

백호의 용맹정진 정신을 본받아 새로운 한 해를 동국 발전의 기회로 만들자는 마음으로, 

재단이사장 정련스님, 오영교 총장, 정각원장 법타스님과 재학생들이 동국 발전의 한 해를 기원(祈願)하는 타종을 했다. 

疏通, 和合  그리고  希望

2면 : 특집
- 재단이사장 신년법어

- 총장 신년사

3면  : 대학보도
- 국가사업수주 600억원 돌파 

- 2009 동국인의 밤 성료

4면 : 특집
- 이연택 총동창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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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으로 보는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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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화대학, 파리4대학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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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학상 수상작

10면 : 특집
- 동대학술상 수상작

12면 : 문화
- 2010년을 뛰는 동국인

금주의 동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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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2010년 경인년 새 아침에 동국의 서광(瑞

光)이 열립니다. 경인년에 호랑이는 삼천리에 포효하

고 만물은 금수강산에 활기가 충만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

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동국대학교를 비

롯한 법인 산하의 모든 학교의 앞날에도 도약과 발전

의 서광이 함께하기를 부처님 전에 서원(誓願)합니다. 

올해는 2000년대의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

다. 뿐만아니라 동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야하

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는 지난 100여년을 보내면서 영광과 시련 속에

서도 민족 사학의 위용을 유감없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10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

고 새로운 도약이 없이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위

기의식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9년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과 창출을 위

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습니

다. 특히 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평가에서 다른 대학들도 우리 못

지않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확인하는 해이기도 했

습니다.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명문사학으로 가야

할 길이 끝없는 대학간 경쟁에서 살아나야 가능하다

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주는 계기였습니다. 이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춤없이 더욱 힘차게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2010년은 어느 해 못지 않은 중요한 

해입니다. 먼저, 아직 진행중이지만 약학대학이 설립

되면 바이오시스템대학의 이전 등과 함께 ‘일산 의생

명과학 캠퍼스’의 조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

니다. ‘일산 의생명과학 캠퍼스’는 우리대학이 새롭

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되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

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들의 연구업적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수 있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대학 경쟁력

의 확보는 교수님들의 연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

다. 

 또한 경주캠퍼스의 책임경영을 통한 자율권 신장

과 분권이 확고하게 되어 서울캠퍼스의 브랜드에 기

대어 안주하는 것이 아닌 영남지역의 선도대학으로 

우뚝 서는 자구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며, 마지막으

로  의료원은 산하병원들이 금년을 손익분기점에 도

달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의료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

니다. 

저는 대학이 앞서나가기 위한 세가지 조건을 제시

해 봅니다.  

첫째 총장님과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혁

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다 해야겠습니다.  둘째 구

성원 전원이 대학의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참된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단과 법인의 유기적

인 협력관계를 통해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성원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대학의 비젼과 목표, 전략을 공유

하고 더 발전적인 정책완성을 위한 활발한 소통으로 

화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대학이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건학이념의 바탕위에서 한결같은 

염원을 가지고 학교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는 원동력

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법인은 대학 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명확

히 하면서 총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학교 발전과제들

을 힘있게 추진해갈 수 있도록 그 견인차 역할에 최선

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모든 동국가족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

명이 늘 함께 하시어 하시는 일이 나날이 발전하고 모

두가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국가족 여러분!

경인년의 새해 아침이 우리 모두의 찬란하고 정갈

한 소망을 밝게 비추며 열립니다. 저마다 경건한 마음

을 가다듬으며 개인의 성취와 함께 동국의 영광을 기

원하는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동악을 장엄하

게 밝히는 일출의 새 기운으로 모두들 몸과 마음을 

씻고 우리 앞에 주어진 동국발전의 소명을 겸허히 받

들기를 약속하십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의 영광이거나 후회에 머물

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펼쳐나갈 장대한 포부와 

전망에 신명(身命)을 거는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이

제 우리 앞에 놓인 한 해는 동국의 미래 역사를 일구

기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머뭇거리는 자의 역사는 

회한과 오욕의 자탄(自嘆)이 얼룩질 뿐입니다. 더 이

상의 무명(無明)에 사로잡혀 부정(否定)과 배타(排

他)의 수레를 굴리지 말고, 미래지향적 항심(恒心)으

로 합심해 나아갈 때 동국의 진정한 발전상을 한시바

삐 구현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난 한 해를 잠깐 되돌아보더라도, 이제 우리는 

‘해야 한다’는 당위를 ‘하면 된다’는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국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

참과 성원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일궜습니

다. 지난해에는 불가능하기만 보였던 발전기금 200억 

원대의 목표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스스

로 자랑스럽고 동국의 저력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

니다. 또한 교육ㆍ연구 환경개선 사업이 순조롭게 진

행되고 있으며, 혁신적인 대학경영시스템과 모범적인 

학사운영 시스템이 정착되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

니다. 전통의 갑옷만 믿고 방심하다간 자칫 대학사회

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두렵게 느끼지 않

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타당성의 여부를 떠나 대

학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각종 대외 평가 

결과에 대해 우리 대학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

니다. 이에 올해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실천 방안은 구

성원들의 더 많은 노고(勞苦)와 분투(奮鬪)를 요구하

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감히 말씀 드리는 바입

니다. 

진정으로 동국을 사랑하는 구성원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창도(唱導)하는 과정에는 구성원 개

개인의 영달과 안일이 불편해지는 요소가 필경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도도한 변혁의 시대상을 역류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기절제와 희생을 바탕으로 

한 용맹정진의 결과로 획득하게 될 동국발전은 우리 

자신들이 반드시 이룩해야할 역사에 대한 책무이며 

미래의 동국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준엄

한 지상명령(至上命令)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

으며, 오로지 동국호의 항로에 힘차게 나부낄 수밖에 

없는 빛나는 기치입니다.  아만(我慢)과 독선의 가면

을 과감히 벗고 진정하게 동국을 사랑하는 허심탄회

한 가슴들로 한 해 동안  다시 한 번 동국혁신의 대오

를 강고히 다져 나갈 것을 온 누리를 밝히는 원단(元

旦)의 일출을 두고 다짐하십시다. 불신과 왜곡의 폐해

를 벗어나,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을 서둘러 고치

며, 이어나갈 혼은 더욱 열렬하게 담금질을 해나가도

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국구성원 한 사람 한 사

람이 자등명(自燈明)의 실천행으로 빛나는 동국의 내

일을 위해 우리의 신성한 울력을 다할 때, 비로소 동

국은 진정한 삼보(三寶)의 도량이자 인류의 구원처가 

되는 학문의 전당으로 우뚝 서게 될 날이 열리게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시 숨을 고르고 우리들 앞에 산적

해 있는 과제들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껴안고 나

아갑시다. 다시 시작하는 동국104년의 대문을 활짝 

여는 새해 새아침, 우리 함께 자강불식(自彊不息)의 

각오를 부처님의 가피 충만함 속에서 모아보십시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원간의 원활한 소통이 대학발전의 원동력”

종단₩재단 협력통해 학교발전 이끄는 지원에 최선 다할 것

 대학경쟁력 강화를 최우선과제로 실천해갈 것”

동국발전은 우리 자신이 반드시 이룩해야할 역사적 책무

    재단 이사장 신년 법어(法語)     총장 신년사(新年辭)

정련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오 영 교

동국대학교 총장

100만등달기기금

강춘애(서울/교수, 10만원) 김병호(서울/직원, 3만원) 김
영재(경주/교수, 3만원) 백경임(경주/교수, 10만원)  황순
일(서울/교수, 5만원)

건학100주년발전기금

김계현(서울/직원, 10만원) 김도현(서울/교수, 5만원) 김
정호(서울/교수, 5만원) 박래호(서울/직원, 1만원) 박현주
(서울/교수, 5만원) 서은숙(서울/교수, 5만원) 손인수(서
울/교수, 5만원) 양한식(불교신도, 1만원) 이근성(불교신
도, 5000원) 이석현(일산/직원, 10만원) 이원덕(서울/교
수, 5만원) 전병건(서울/직원, 5만원) 정수완(서울/교수, 
5만원) 조성혜(서울/교수, 5만원) 허천택(동문, 10만원)

단위기금

강태호(경주/교수, 5만원) 계룡건설산업(주)(기업/재단, 
100만원) 고양시야구협회(기업/재단, 1000만원) 국민체
육공단(일반/기타, 1억원) 김경옥(동문, 100만원) 김경호
(경주/직원, 5만원) 김기호(경주/교수, 1만원) 김보성(경
주/교수, 1만원) 김복순(경주/교수, 5만원) 김상겸(서울/
교수, 5만원) 김상희(대학원/교육, 10만원) 김수진(경주/
교수, 1만원) 김순(경주/교수, 1만원) 김영미(불교신도, 1
만원) 김영성(경주/교수, 1만원) 김영제(일반/기타, 2만
원)  김영희(경주/교수, 2만원) 김응기(경주/교수, 84만
원) 김인홍(경주/교수, 2만원) 김종성(동문, 1만원) 김종
철(동문, 5000원) 김주성(일반/기타, 100만원) 김혜순(경
주/교수, 20만원) 김호창(경주/교수, 1만원) 남궁상(동문, 
100만원) 남궁혜정(대학원/교육, 10만원)  대림산업(주)
(기업/재단, 100만원) 도언연(일반/기타, 5만원) 류기형
(경주/교수, 1만원) 류인수(경주/직원, 6만원) 문황진(대
학원/불교, 100만원) 박경숙(일반/기타, 100만원) 박병
찬(경주/교수, 1만원) 박승윤(경주/교수, 1만원) 박정배
(경주/교수, 1만원) 박주연(대학원/교육, 10만원) 방영오
(불교신도, 1만원) 백광득(동문, 1만원) 부용(일반/기타, 
10만원) 손동진(경주/교수, 5만원) 손봉호(동문, 2만원) 
송문식(동문, 2만원) 시스템디엔디(주)(일반/기타, 200
만원) 신성철(동문, 1만원) 신혜경(경주/교수, 1만원) 심
규박(경주/교수, 5만원) 예술대학미술학부(동문, 500만

원) 오승훈(일반/기타, 28만6800원) 오원옥(경주/교수, 2
만원) 유창경(동문, 20만원) 윤광태(경주/직원, 2만원) 윤
주호(대학원/사회과학, 2만원) 이관(경주/교수, 1만원) 이
기명(동문, 50만원) 이기철(동문, 2만원) 이동욱(경주/교
수, 1만원) 이미애(경주/교수, 2만원) 이영경(경주/교수, 
5만원) 이영실(경주/교수, 1만원) 이영현(경주/교수, 5만
원) 이윤호(서울/교수, 5만원) 이재군(불교신도, 1만원) 
이정윤(동문, 2만원) 이종연(동문, 2만원) 이종임(경주/교
수, 1만원) 이중현(경주/교수, 1만원) 임종국(동문, 100만
원) 임태평(경주/교수, 50만원) 재경전장(일반/기타, 5만
원) 정동현(서울/직원, 3만원) 정호근(경주/교수, 1만원) 
정휘수(경주/교수, 1만원) 조수인(동문, 100만원) 지에
스건설(주)(기업/재단, 100만원)  최진수(경주/교수, 1만
원) 하동엽(경주/교수, 1만원) 하해웅(학부생, 1만원) 한민
환(학부생, 1만원) 한영란(경주/교수, 2만원) 행정대학원
(대학원/행정, 230만원) 허상현(경주/교수, 5만원) 홍광
표(경주/교수, 5만원)  황지영(경주/교수, 1만원) KBL(기
업/재단, 32만6000원)

만원의 행복 기금

곽주영(서울/직원, 1만원) 김개영(동문, 1만원)  박군서(서
울/직원, 2만원) 박기현(일반/기타, 1만원) 박래훈(일반/
기타, 1만원) 송경호(불교신도, 1만원) 송미경(불교신도, 1
만원) 송진원(불교신도, 1만원) 양수희(일반/기타, 1만원) 
윤성필(동문, 2만원) 이권학(서울/직원, 2만원) 이성만(일
반/기타, 1만원) 이재선(일반/기타, 1만원) 이재우(서울/
직원, 2만원) 장기복(서울/직원, 1만원) 조일제(동문, 1만
원) 혜관스님(스님, 5만원)

발전기금

강병중(일반/기타, 15만원) 권오진(대학원/사회과학, 15
만원) 권혁률(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김금옥(대학원/
사회과학, 15만원) 김기연(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김
기영(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김대선(스님, 10만원) 김
동규(동문, 15만원) 김명식(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김
민숙(동문, 15만원)  김민호(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김
범식(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김병규(동문, 15만원) 김
봉균(동문, 2만원) 김석만(동문, 115만원) 김성주(대학원/
사회과학, 15만원) 김영일(불교신도, 4만원) 김예름(동

문, 10만원) 김의락(동문, 15만원) 김종수(대학원/사회과
학, 15만원) 김주태(동문, 15만원) 김천수(대학원/사회과
학, 15만원) 김태원(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김택용(대
학원/사회과학, 15만원) 김호성(서울/교수, 3만원) 김희
수(동문, 15만원) 나득영(경주/교수, 5만원) 박경문(동문, 
15만원) 박성진(동문, 15만원) 박용수(대학원/사회과학, 
13만원)  박정극(서울/교수, 10만원) 박종배(서울/교수, 5
만원) 박진호(동문, 15만원) 배경구(동문, 15만원) 배상수
(동문, 15만원) 변승재(서울/직원, 2만원) 서상길(대학원/
사회과학, 13만원) 손규석(대학원/사회과학, 115만원) 손
창수(동문, 15만원) 송근호(대학원/사회과학, 13만원) 신
병수(서울/직원, 3만원) 신하균(서울/직원, 3만원) 심동민
(동문, 1만원) 안우섭(경주/교수, 30만원) 양창용(대학원/
사회과학, 15만원) 오세열(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원
경설(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유재순(동문, 15만원) 윤
길복(불교신도, 1만원) 윤대봉(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이규태(동문, 15만원) 이기철(동문, 15만원) 이남희(대학
원/사회과학, 15만원) 이동수(대학원/사회과학, 13만원) 
이득원(동문, 15만원) 이래원(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이병국(동문, 15만원) 이상봉(동문, 15만원) 이세경(대학
원/사회과학, 15만원)  이수경(경주/교수, 5만원) 이정민
(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이종윤(동문, 15만원) 이종협
(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이주환(동문, 15만원) 이호원
(동문, 3만원) 임창수(동문, 15만원) 장호근(대학원/사회
과학, 15만원) 전무준(동문, 15만원) 정광훈(동문, 115만
원) 정명호(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정연찬(대학원/사
회과학, 15만원) 정용학(동문, 15만원) 정찬교(동문, 15만
원)정필현(경주/교수, 5만원) 정학수(동문, 15만원) 정호
경(대학원/불교, 50만원) 조건호(대학원/사회과학, 15만
원) 조경덕(일반/기타, 2만원) 조형돈(동문, 15만원) 주용
구(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진재선(동문, 15만원) 채경
석(동문, 15만원) 최경춘(동문, 15만원) 최동호(동문, 15만
원) 최종수(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최천오(대학원/사
회과학, 15만원) 최항규(대학원/사회과학, 13만원) 최훈
식(불교신도, 15만원) 하형성(동문, 15만원) 한진석(동문, 
15만원) 허수진(대학원/사회과학, 115만원) 홍성식(대학
원/사회과학, 13만원) 황은삼(대학원/사회과학, 13만원)  

의료원(일산)

권태민(일반/기타, 200만원) 김영순(불교신도, 100만원) 
나여숙(대학원/불교, 1000만원) 참무도예연구원(일반/기
타, 50만원)

일산불교병원발전기금

김도균(경주/교수, 5만원) 김위동(불교신도, 3만원) 김종
필(경주/교수, 5만원) 김형준(동문, 1만원) 박광호(서울/
직원, 5만원) 성낙진(경주/교수, 5만원)  온상오(동문, 2만
원) 윤영해(경주/교수, 5만원) 이만(경주/교수, 1만5000
원) 이순욱(일반/기타, 10만원) 정옥녀(불교신도, 100만
원) 조창원(동문, 10만원) 최규형(동문, 30만원)

장학기금

(재)담오장학회(기업/재단, 320만원) (주)커미트(기업/재
단, 200만원) 강경훈(서울/교수, 50만원) 강영진(동문, 2
만원) 고고미술사학과(동문, 100만원)  고철환(대학원/기
타, 2만원) 곡진정(일반/기타, 1만원) 곽동엽(동문, 4만원) 
구한모(동문, 1만원) 권순민(불교/기타, 1만원) 권오용(불
교/기타, 2만원)  권익현(서울/교수, 50만원) 권종자(불
교/기타, 1만원) 권혁복(동문, 10만원) 길동선(동문, 20만
원) 길홍모(서울/직원, 3만원) 김갑기(서울/교수, 4만원) 
김경영(동문, 1만원) 김계인(서울/교수, 5만원) 김규태(대
학원/교육, 5만원) 김규헌(경주/직원, 1만원) 김규환(서
울/직원, 3만원)  김금용(동문, 2만원) 김난영(동문, 5만
원) 김대룡(서울/교수, 50만원) 김덕년(스님, 1만원) 김덕
천(동문, 5만원)  김무봉(서울/교수, 7만원) 김미경(서울/
직원, 2만원)  김미숙(불교/기타, 1만원) 김범중(서울/직
원, 5만원) 김상유(서울/직원, 2만원) 김상일(서울/교수, 
2만원) 김상태(동문, 3만원) 김석용(서울/교수, 50만원) 
김선유(불교/기타, 1만원) 김성규(경주/직원, 1만원) 김
성수(동문, 3만원) 김성준(일반/기타, 2000원) 김성중(서
울/교수, 5만원) 김세윤(동문, 1만원)  김순영(서울/교수, 
10만원) 김신호(동문, 1000만원) 김애주(서울/교수, 10만
원) 김영민(서울/교수, 5만원) 김영수(경주/직원, 5만원) 
김영순(서울/교수, 1530만원) 김영진(서울/직원, 3만원) 
김영희(경주/교수, 2만원) 김용래(동문, 2만원) 김용주(동
문, 1만원) 김용호(동문, 5만원)김용희(동문, 1만원) 김원
태(동문, 3만원) 김유태(동문, 5만원) 김윤경(일반/기타, 
3000원) 김윤태(일반/기타, 2만원) 김은숙(스님, 1만원) 
김의창(경주/교수, 10만원) 김재성(일반/기타, 1만원) 김
재호(불교/기타, 1만원)  김정곤(동문, 3만원) 김정연(서
울/직원, 3만원) 김정웅(동문, 2만원) 김정은(동문, 2만원) 
김정효(일반/기타, 1만원) 김종규(경주/직원, 10만원) 김
종식(동문, 3만원) 김종윤(서울/직원, 6만원) 김주익(동
문, 1만원) 김지태(불교/기타, 1만원)  김진용(일반/기타, 
3000원) 김진환(서울/직원, 5만원) 김춘식(서울/교수, 2
만원) 김태규(일반/기타, 1만원) 김학원(서울/직원, 3만
원)  김한(서울/교수, 5만원) 김현동(서울/교수, 50만원) 
김현선(동문, 1만원) 김형욱(경주/직원, 1만원) 김혜숙(서
울/교수, 100만원) 김혜숙(불교/기타, 2만원) 김호산(동
문, 5만원) 김휘웅(일반/기타, 2000원) 남원식(경주/직
원, 1만원) 남현석(동문, 3만원) 노동영(경주/직원, 1만원) 
노헌균(서울/교수, 5만원) 류경자(불교/기타, 1만원) 류
변성(서울/직원, 5만원) 모종배(동문, 10만원) 무명(동문, 
1000만원) 문진영(경주/교수, 50만원) 민준석(경주/직원, 
3만원) 민창식(서울/교수, 5만원) 민흥기(동문, 200만원) 
박광현(서울/교수, 2만원) 박광호(일반/기타, 20만원) 박
기린(경주/직원, 1만원) 박동채(일반/기타, 1만원) 박득현
(경주/직원, 3만원) 박명관(서울/교수, 5만원) 박보경(불
교/기타, 2만원) 박상관(서울/직원, 8만원) 박서진(서울/
직원, 3만원) 박성훈(불교/기타, 1만원) 박순자(불교/기
타, 1만원) 박연이(불교/기타, 5만원) 박윤희(서울/교수, 5

만원) 박정훈(불교/기타, 1만원) 박종훈(서울/교수, 10만
원) 박종훈(일반/기타, 1만원)  박종휘(경주/직원, 1만원) 
박찬규(서울/교수, 50만원) 박창근(일반/기타, 3만원) 박
태환(동문, 1만원) 박해구(경주/직원, 10만원) 박혁상(서
울/직원, 2만원) 박혜경(동문, 2만원)  방중혁(서울/직원, 
3만원) 배나영(동문, 10만원) 백경선(서울/직원, 5만원) 
백락관(경주/직원, 1만원) 백인국(불교/기타, 1만원) 변민
우(서울/직원, 3만원) 뷰모션(주)(기업/재단, 100만원) 서
동일(동문, 1만원) 서림기획(기업/재단, 7만원) 서은숙(서
울/교수, 10만원) 석광열(경주/직원, 5만원) 성본스님(경
주/교수, 20만원) 성정주(일반/기타, 1만원) 손경자(일반/
기타, 1만원) 손상국(불교/기타, 1만원) 손세호(경주/직
원, 3만원)  손영수(일반/기타, 5000원) 송신일(불교신도, 
1000만원) 송유춘(일반/기타, 2만원)  송장희(동문, 2만
원) 송효영(동문, 5만원) 신기훈(서울/직원, 5만원) 신인
호(동문, 2만원) 신지형(서울/직원, 2만원) 심경용(동문, 
5만원) 심규홍(일반/기타, 1만원) 심길종(불교/기타, 2만
원) 심익섭(서울/교수, 3만원) 안정웅(일반/기타, 1만원) 
안종상(서울/교수, 50만원) 안희백(동문, 10만원) 양성웅
(서울/직원, 3만원)  엄종호(동문, 3만원) 여익구(동문, 20
만원) 여준상(서울/교수, 50만원) 영어영문학과 총동문
회회장단(동문, 700만원) 예술대학미술학부(동문, 500만
원) 오미경(동문, 10만원) 오영교(서울/교수, 3000만원) 
오원옥(경주/교수, 2만원) 우학스님(스님, 50만원) 유광
호(서울/직원, 3만원) 유국현(서울/교수, 1500만원) 유상
록(동문, 4만원) 유석천(서울/교수, 50만원) 유진(서울/직
원, 3만원) 유한림(서울/직원, 3만원) 유흔우(서울/교수, 
5만원) 윤광태(경주/직원, 1만원) 윤동규(서울/직원, 5만
원) 윤원석(서울/직원, 4만원) 윤재웅(서울/교수, 3만원) 
윤주호(대학원/사회과학, 5만원)  윤준호(동문, 2만원) 윤
진아(경주/직원, 1만원)  이강석(경주/직원, 10만원) 이경
성(불교/기타, 2만원)  이권학(서울/직원, 5만원)이덕순
(일반/기타, 2만원) 이두이(불교/기타, 5만원) 이락우(동
문, 1만원) 이만희(서울/교수, 2만원) 이명복(경주/교수, 
1만원) 이미애(경주/교수, 2만원) 이병철(서울/교수, 50
만원) 이상기(경주/직원, 10만원)  이상득(경주/직원, 2만
원) 이상록(동문, 3만원)  이상문(동문, 4만원) 이상보(동
문, 5만원)  이상윤(경주/직원, 1만원) 이상익(일반/기타, 
3만원)  이상현(서울/교수, 50만원)  이선경(일반/기타, 2
만원)  이영면(서울/교수, 50만원)  이영섭(서울/교수, 3
만원) 이용수(경주/직원, 1만원) 이원규(동문, 2만원) 이
원재(경주/직원, 2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재
환(서울/교수, 50만원) 이종대(서울/교수, 2만원) 이주성
(서울/교수, 3만원) 이지희(동문, 3만원) 이진향(일반/기
타, 100만원) 이창학(서울/직원, 3만원)  이혁(불교/기타, 
2만원) 이혜선(동문, 2만원) 이혜주(일반/기타, 1만원) 임
금옥(불교/기타, 5만원) 임명수(경주/직원, 1만원) 임종민
(경주/직원, 1만원) 임지한(서울/직원, 2만원) 장보영(동
문, 5000원)  장시기(서울/교수, 5만원) 장영우(서울/교
수, 2만원)  장원영(동문, 2만원) 장원희(서울/교수, 5만
원) 장종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전승우(서울/
교수, 50만원)  전용택(일반/기타, 1만원) 전포성(일반/기

타, 2만원) 전형준(동문, 3만원) 정경섭(서울/직원, 5만원) 
정경훈(서울/직원, 5만원) 정병경(서울/직원, 3만원) 정병
조(서울/교수, 10만원) 정승용(동문, 3만원) 정영상(일반/
기타, 3만원) 정우영(서울/교수, 2만원) 정욱(서울/교수, 
50만원) 정유경(동문, 1만원) 정진모(동문, 1만원) 정창수
(불교/기타, 1만원) 정학수(동문, 2만원) 정향란(경주/직
원, 5만원) 정환국(서울/교수, 2만원) 정환섭(동문, 2만원) 
조당호(동문, 3만원) 조송이(스님, 5000원)  조순식(서울/
직원, 3만원) 조아라(일반/기타, 5000원) 조의연(서울/교
수, 5만원)  조진권(동문, 1만원) 조태수(동문, 1만원) 조훈
영(서울/교수, 3만원) 조희준(일반/기타, 3000원) 지승림
(불교/기타, 2만원) 진재경(동문, 300만원) 채윤미(일반/
기타, 1만원) 최경규(서울/교수, 50만원) 최덕규(동문, 3
만원) 최문정(일반/기타, 1만원) 최보영(동문, 1만원) 최수
호(경주/직원, 3만원) 최아영(동문, 1만원) 최우석(서울/
직원, 3만원) 최우혁(일반/기타, 1만원) 최인숙(서울/교
수, 5만원) 최정숙(서울/직원, 5만원)  최정훈(경주/직원, 
16만원) 최준혁(서울/직원, 2만원) 최창영(동문, 3만원) 
최현숙(불교/기타, 2만원) 탁상민(서울/직원, 3만원) 탄성
스님(스님, 1만원) 하성(경주/교수, 2만원) 한만수(서울/
교수, 2만원) 한영란(경주/교수, 2만원)  함한진(동문, 3
만원) 허남결(서울/교수, 10만원) 허진(불교/기타, 2만원) 
허진석(동문, 5만원) 홍성조(서울/교수, 3만원) 홍승현(서
울/교수, 5만원) 황병걸(서울/직원, 5만원) 황상복(일반/
기타, 2만원) 황훈성(서울/교수, 5만원) 효수스님(스님, 1
만원)

특정목적기금

(주)로즈버드(기업/재단, 10만원) (주)제이에스픽쳐스(기
업/재단, 30만원) 경주정각원(사찰, 110만5000원) 경주
캠퍼스노동조합(경주/직원, 1억원)  국세청동문일동(동
문, 200만원) 권동호(동문, 1만원) 권보드래(서울/교수, 5
만원) 권오윤(경주/교수, 1만원) 권점숙(대학원/불교, 10
만원) 권혁배(경주/직원, 2만원) 권희경(경주병원/직원, 
3000원) 길종구(동문, 1만원) 김경(일반/기타, 1만원)  김
계현(서울/직원, 2만원) 김규헌(경주/직원, 1만원) 김근묵
(경주/직원, 5만원) 김남열(불교신도, 5000원)  김덕표(학
부생, 1만원) 김동석(학부생, 1만원)                             김
동협(경주/교수, 10만원)  김미경(경주병원/직원, 3만원) 
김복순(경주/교수, 10만원)  김상유(서울/직원, 3만원)  김
성규(경주/직원, 2만원)  김성원(동문, 5000원)  김세희
(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수동(경주/교수, 10만원)  김
수정(경주병원/직원, 3만원)  김양순(불교신도, 3000원)  
김영일(경주병원/직원, 1만원)  김은미(경주병원/직원, 3
만원) 김은영(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재문(경주/교
수, 16만원)  김진철(경주/직원, 3만원) 김채환(서울/직원, 
10만원)  김태린(일반/기타, 5000원)  김해정(경주병원/
직원, 3만원)

▶ 5면에 계속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2009년 12월 1일 ~ 2009년 12월 20일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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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이 학생들의 진로지

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위해  

‘필수상담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21일부터 상담을 시작했다. 필수

상담제도란 학생들의 진로 설정 

및 전공에 대해 전공교수와 학생

이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 개별적인 지

도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2회씩 의무적으로 상담

을 받아야 한다. 상담에 불응한 

학생들은 수강신청 및 성적공시

의 제한(制限)을 받게 된다.

공과대 학사운영실의 안재봉 

실장은 “필수 상담제도는 진로상

담 외에도 공학교육인증과 교과

이수에 대해 상담함으로써 학생

들이 졸업요건에 충족하지 못하

는 것을 미연에 방지(防止)하는 

효과가 있다”며 필수상담제도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필수상담제도와 관련

한 학생들의 반응은 떨떠름한 분

위기다. 건축공학과의 A군은 “상

담의 질에 비해 페널티가 너무 세

다”며 “일반 상담과 다르지 않은

데 굳이 방학때 학교에 나와 상

담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불

만을 토로(吐露)했다. 화공생물

공학과의 B군도 “단지 궁금한 것

을 물어보는 정도의 상담에 불참

한다는 이유로 수강신청이나 성

적공시에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강제적”이라고 말했다. 상담을 반

(半)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이다. 기계로

봇에너지공학과의 C군은 “필수

상담제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있

는 학생이 드문 것 같다”며 교수

님마다 상담의 형식과 내용에 일

관성이 없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지적했다.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같은 복

잡한 교과이수과정을 거쳐야 하

는 공대의 특성상, 필수상담제도 

실시는 좋은 시도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정작 상담대상인 학생들

이 필수상담제도에 만족하지 못

한다면 이는 본래의 취지를 잃어

버린 것은 아닐까. 학생들이 상담

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객전도

(主客顚倒)

동악로에서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혜화문 에스컬레이터 완공

학생들의 숙원(宿願)이었던 

혜화문 에스컬레이터가 지난 8

일 완공(完工)돼, 15일부터 가

동(稼動)에 들어갔다. 혜화문 

에스컬레이터는 당초 11월 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에스컬레

이터 설치 부근에 놓여있던 동

대입구역의 환기구 이설(移設)

문제로 완공이 지연됐다. 사업

개발 2팀의 정경섭 팀장은 “동

대입구역의 환기구를 이설하는 

문제인 만큼 서울메트로와 협의

(協議)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컬레이터 공

사를 담당한 중구청 공원녹지

과의 김종유 계장은 “현재 에스

컬레이터 운영권을 동국대에 인

수인계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며 “빠른 시일 내 운영권을 넘겨 

에스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

혔다.

나혜민(문창4)양과 전진오(문

창2)군이 제8회 대산대학문학

상 공모에서 각각 시나리오와 

희곡(戱曲)분야 수상자로 선정

됐다. 

나혜민 양은 소년원 학교에 

다니는 십대 소년들이 에어로빅

을 통해 자신들의 상처를 극복

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作品) ‘소년 소녀 차차차’로 시

나리오 분야 수상자에 선정됐

다. 희곡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전진오 군은 사회적 빈곤에 처

한 한 청년의 독특한 사고와 행

위를 다룬 작품 ‘달로 가요’로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제 8회 대산대학문학상 시상

식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

(賞金)과 15일간의 해외문학기

행 기회가 주어진다.

나혜민, 전진오  대산대학문학상 수상

대법원,“동국대 로스쿨 탈락 확정”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3일 우리대학

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

대로 제기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取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敗訴) 판결한 원심(原審)

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

위원들이 자신의 소속 대학에 

대한 심의에 관여한 것은 제척 

규정 위반(違反)이지만, 교수위

원들의 소속 대학이 아닌 원고

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은 제척규

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다. 

불교청년지도자 장학생 3천배 수행

우리대학의 불교청년지도자 

장학생 100여명이 지난 26일 대

각전에서 3천배 수행을 실시(實

施)했다. 구암스님을 법사로 26

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이번 3

천배 수행은 불교적 소양(素養)

을 갖추고 신행과 포교(布敎)를 

실천하는 청년 불자를 양성(養

成)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이번에 실시된 3천배 수행은 

2009년의 신행활동을 되돌아보

고 수행의지를 다지는 마음으

로 장학회 집행부가 주관이 되

어 실시하게 됐으며 총 100명의 

학생 중 약 80명의 학생이 3천

배에 참여했다.

우리대학이 지난 해 각종 국고지

원사업에서 수주한 금액이 사상 최

초로 600억 원을 넘어서고 기부금도 

사상 최고인 200억 원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우리대학은 각종 국고지

원사업 선정으로 받은 수주 금액이 

약 644억 원으로 2008년보다 약 240

억 원 증가했다. 우리대학이 수주한 

사업 중,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사업’은 수주액이 180억 원으로 건

학 이래 외부지원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사업으로 우리대학은 CT

와 IT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사업을 육성(育成)하고 ‘창

의산업 벨트 프로젝트’와 지역혁신 

클러스터(충무로 Culture Valley)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생명공학과 박정극 교수팀

이 교과부가 추진하는 융합파이오

니아사업에 선정돼 6년간 55억 원을 

지원받고, 물리학과 강태원 교수도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사업에서 53

억 원을 지원받는 등 우리대학의 연

구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 창업집적지

역 지원사업’과 ‘창업보육센터 신규

건립지원사업’ 선정으로 총 51억 원

을 지원받아, 앞으로 일산 의생명과

학캠퍼스의 BT산업육성 역량이 늘

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동문과 불자들의 기부도 잇

따랐다. 2008년 대비 기부 건수와 기

부자 수가 각각 약 67%, 43% 증가

해, 기부금이 약 200억 원에 이른 것

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에는 경기

도 하남시에 위치한 성불사 주지 학

명스님이 교육환경 개선기금으로 1

억 원을 기부했다. 또 이정재, 소유

진 등 우리대학 연극학과 출신의 연

예인이 연극 ‘햄릿’의 수익금 3천만 

원을 내놓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지

난해 대외협력단이 추진한 ‘학과별 

장학기금 1억 원 조성 캠페인’에 화

학과, 영어영문학과, 국어교육과가 

참여해 총 1억 2천만 원의 장학기금

이 조성(造成)됐다. 화학과 동문회

는 후배사랑 장학금 1억 원을 약정

하고 4천만 원을 우선 기부했으며 

영어영문학과 총동문회와 국어교육

과 교수 5명이 후배사랑 장학금으로 

각각 1천만 원 씩을 기부해 학과별 

장학기금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최근 학

군단(이하 

R O T C ) 

동문회장

인  성 영

석 (경영

71졸) 동

문이 직접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등 대학발전

을 위한 동문 참여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성영석 동문회장은 선임 당시, 

ROTC 대외평가 결과가 부진한 것

을 보고 모교발전을 위해 동문으

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심한 

끝에 ‘ULTRA 112 장학기금’을 신

설했다. 또한 성영석 동문은 자신

의 사비로 3,000만원의 장학금을 

내놓고 동문들의 기부 참여를 유

도하기도 했다. 그의 노력덕분에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모인 장학

기금은 약 5,000여만 원에 이른다. 

장학기금은 동문회장이 직접 조성

할 뿐 아니라  ROTC 기수별로 일

정 분담금을 모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성영석 동문회장은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학생, 동문 모두가 

삼위 일체돼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동문들이 대학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전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

다. 그의 모교 발전 참여 사례가 기

폭제가 돼 많은 동문들의 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지연 기자   

                ljy88918@dongguk.edu

국고지원사업 수주액 600억 돌파

기부금도 사상 첫 200억 원 달성 눈앞에

양영진 교수 사회학회 회장에

양영진(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18일 고

려대에서 열린 2009 

국제 사회학 대회에

서 제 52대 한국사회

학회 회장에 취임(就任)했다. 양영

진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사회학 박

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歷任)했다. 

임식 교수, 서울시 연구상 수상

임식(체육교육과)

교수가 지난 2 3일   

열린 ‘서울시 체육인

의 밤’ 행사에서 체

육유공자 연구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임식 

교수는 경기단체와 연구 부문 등에 

걸쳐 서울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

람에게 수여되는 유공표창 중 연구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2009 동국

인의 밤 행사가 1천여 명의 동문(同

門)이 참석(參席)한 가운데 지난 23

일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

렸다. 올해 38번째로 열린 동국인의 

밤 행사는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 시

상, 장학기금 전달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2009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은 송석구(철학62졸)동문, 이인정

(상학72졸)동문, 김현수(한의90졸)

동문이 수상했다. 송석구 동문은 현

재 가천의과대학 총장으로 사회 발

전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사

회ㆍ교육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이인

정 동문은 한국 산악회 발전에 공헌

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체육부문에

서 수상했다. 또 김현수 동문은 무료 

의료 봉사를 하는 등 모교의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의료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올해

로 8회를 맞는 동국 청우상의 시상

식도 함께 열려 삼창기업 회장 이두

철 동문(사회과학대학원91졸)이 수

상했다. 한편 이번 동국인의 밤 행사

에서는 KCC 명예회장 정상영(61법

학졸)동문이 16억 원을 쾌척(快擲)

하고, 이영하(80무역졸)동문이 2억 

원을 기부하는 등 동문들의 기부가 

잇따랐다.                                  <진> 

gina@dongguk.edu

동국인의 밤, 1천여동문 모인 가운데 성료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에 송석구, 이인정, 김현수 동문 

2010학년도 정시 모집이 지난 23

일 5.97대 1의 경쟁률로 최종 마감됐

다.  일반전형은 총 1,924명 모집인원

에 11,493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지난

해에 비해 약 0.52% 소폭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이 높은 학과 

순위로는 ▲연극학부(실기) 31.09대 

1 ▲체육교육과 13.86대 1 ▲가정교

육과 13.80대 1 ▲조소전공 13.07대 

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시모집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22일 학교 홈페지이를 통해 발

표될 예정이며 합격자 등록은 2월 2

월부터 4일까지다.

2010 정시모집 5.97 대 1로 최종마감

최고 경쟁률은 연극학부로 31.09 대 1, 오는 22일 합격자 발표

 장학기금 모금 화제 ROTC 동문회 성영석 회장 

나혜민

(문예창작과 4)

전진오

(문예창작과 2)

하나 된 마음으로 한판!  국제교류팀은 구랍(舊臘) 21일 상록원에서  International  Evening  Day 행사를 개최하고  교환

학생들과 이들의 유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동국 벗(BUD) 학생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팔씨름 대회를 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사진제공 = 국제교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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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말이 

있다.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

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이다. 몸은 낯선 곳에 있지만, 마음

만은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인

지상정(人之常情)이다. 

정든 학교를 떠나 거친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에겐 모교가 제 2

의 고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문이

라면 늘 모교가 지금보다 더 발전

하길 바라고 우수한 후배들이 배출

(輩出)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동문들의 관심과 애정을 한 데 모아 

후배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

인 총동창회. 새해를 맞이해 총동창

회가 지닌 비전과 계획을 듣기 위해  

이연택 총동창회장을 만나 이야기

를 들어봤다.

지난 8월 총동창회 제25대 회장

으로 추대(推戴)된 이연택 회장은 

1961년 우리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청와대 행정수석과 총무처 장관, 노

동부 장관 등을 역임(歷任)했다. 또, 

2002한일월드컵조직위 공동위원장,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체육 행정 발전

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 우리대학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와 

지난 2007년까지 법과대학 석좌교

수를 맡는 등 남다른 모교사랑을 실

천했다. 그 공로(功勞)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2008 자랑스러운 동국

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학평가 순위 보고 충격받아

총동창회장으로 약 4개월 정도 임

기를 보낸 이 회장은 2014 인천아시

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을 겸하면서 

늘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바

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총동창회

장직을 맡은 이유는 모교에 대한 끊

임없는 애정과 관심 때문이다. 

이연택 회장은 “지난해 학교의 대

학평가 순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

다”며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총동창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지난해 이 회장의 35

년 공직 생활에서의 경험과 스포츠 

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력

과 노하우를 높이 사 만장일치로 그

를 총동창회장으로 추대(推戴)했다.

이연택 회장은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총동창회의 목표로 “과거 3대 

사학(私學)의 명성을 되찾는 것”이

라고 짧지만 단호하게 밝혔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대학 발전

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루 빨리 추

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가 멀

다 하고 급변하는 치열한 경쟁시대

인 요즘, 잠시라도 정체했다간 곧바

로 타 대학에 뒤처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상황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과거 혜화, 연희, 보성

전문학교로 구성된 3대 사학 중 한 

축을 차지했던 우리대학이지만 현

재는 과거의 명성에 미치지 못한다

는 세간의 평에 아쉽고 답답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과거의 명성이 아니라 

미래의 명성을 위해 총동창회 차원

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

다. 이 회장은 임기 중 주요 과제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창회 차

원의 지원을 들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후학 양성

을 위한 장학기금을 크게 확충하겠

다고 밝혔다. 

장학기금 내년에 2.5배 늘릴 것

이 회장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동

창회는 바로 고려대학교 동창회(이

하 고대)다. 고대의 경우 매년 500명

에게 장학금을 기부한다. 하지만 현

재 우리대학 총동창회는 40명 수준

에 불과하다.

 이 회장은 “몇 년 안에 고대 수

준으로 장학기금을 확충하겠다”며 

“그 첫 발로 내년부터 동창회가 지

원하는 장학생을 올해 40명에서 100

명으로 2.5배 늘릴 것”이라고 밝혔

다. 또, 현재 약 6억원에 불과한 동창

회 장학기금을 앞으로 100억 원까지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추락한 대외평가 중 

특히 시급히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교

수연구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 

20명을 선정해 1인당 300만원의 연

구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수 20명에게 연구비 지원할 것

이 회장은 “무엇보다 대외평가 순

위를 빠른 시일 내에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들의 사기진작

과 더불어 교수들에 대한 지원이 필

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대학과 재단, 총동창

회가 힘을 모아 교수들의 연구를 지

원하고 다른 대학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연택 회장은 또 대외평가 순위 

개선 이외에도 총동창회가 풀어나

가야 할 숙제가 많다고 밝혔다. 

우선 총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단과대, 과 등 하위 조직 동창회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 

이 문제에 대해 이 회장은 “과거

에는 각 동창회들을 연계하려는 노

력이 부족했다”며 “유기적인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동창회에서는 각 분기마다 

총동창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동

창회의 발전방향과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방안을 강구(講究)할 것이

라고 말했다.

동문-재학생 유대강화 중요

이 회장은 이밖에도 많은 동문들

이 모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대학과 총동창회 차

원에서 만남의 장을 자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에 열린 홈커밍데이와 

지난 23일 열린 동국인의 밤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홈커밍데이의 경우 

이 회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가진 

가장 큰 동문행사였다. 이 회장은 수

많은 동문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지만 좀 더 

보완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동문들이 지속적으로 

학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야 한다”며 동문들이 자주 모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학교와 총동창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택 회장은 총동창회의 주요

한 역할이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하

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

동창회는 자랑스러운 모교의 위상

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올해부터 동

국포럼을 열어 유명 연사들과 대학 

발전과 관련된 의제(議題)를 가지고 

동문들과 공감, 협력을 얻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다른 대학을 뛰어넘

기 위해선 다른 대학이 시도하지 못 

한 것들을 시도해야 한다”며 “동국

포럼을 통해 대학발전을 위한 동문

들의 혜안(慧眼)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인(庚寅)년 새 해를 맞이해 이 

회장은 재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침체된 

대학의 분위기를 되살리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고 역설(力說)했다. 또 

동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무

엇을 하든 자신감을 가질 것을 조언

했다. 한편 동문들에게는 “모교평가

는 곧 자신에 대한 평가”라며 “사회

활동으로 인해 바쁘겠지만,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동문들의 총동창회 활동에 대한 활

발한 참여를 주문했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의 이와 같은 

바람은 잠시 주춤했던 우리대학이 

예전처럼 부흥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과 목표의식을 확실하게 일깨우고 

있다. 이 회장의 바람처럼 앞으로 우

리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선 대학과 

재단, 교수, 동문, 학생 모두가 힘을 

합쳐 현재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버

리고 ‘3대 사학으로의 복귀(復歸)’

라는 목표를 두고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다. 

새 해를 맞이해 모든 동국인들의 

소망대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발전하는 대학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

< 대담₩정리 = 정웅재 편집장>

wonder@dongguk.edu

   신년 인터뷰 - 모교 발전 위해 발 벗고 나선 이연택 총동창회장

3대 사학(私學) 명성 되찾는 것 목표”

이 연 택  총동창회장 

약        력 
- 1961년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 1988년 대통령 비서실 행정수석 비서관

- 1990년 총무처 장관

- 1992년 노동부 장관

- 2000년 2002 한일월드컵 조직위원회 공동 조직위원장

- 2002년 대한체육회장

- 2009년 現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특정목적기금

김향자(일반/기타, 1만원)  김현진(동문, 4만원)  
김형욱(경주/직원, 1만원)  김혜중(서울/교수, 10만
원)  남원식(경주/직원, 1만원)  노동영(경주/직원, 
2만원)  두준영(일반/기타, 100만원)  류창원(동문, 
1만원)  모종은(경주병원/직원, 5000원)  무구스님
(스님, 5만원)  무명(일반/기타, 200만원)  문진영
(경주/교수, 100만원)  박계훈(학부생, 1만원)  박
광영(동문, 1만원)  박기린(경주/직원, 1만원)  박
봉한(동문, 1만원)  박상범(경주/교수, 3만원)  박
상익(경주/직원, 2만원)  박선동(경주/교수, 10만
원)  박순흠(경주/교수, 5만원)  박옥석(경주병원/
직원, 3만원)  박윤희(서울/교수, 5만원)  박종휘
(경주/직원, 1만원)  박진희(서울/교수, 5만원)  박
철수(동문, 1만원)  배은석(기업/재단, 5만원)  배
충남(동문, 10만원)  백락관(경주/직원, 1만원)  백
상(기업/재단, 10만원)  변지훈(불교신도, 5000원)  
변지희(불교신도, 5000원)  서남순(경주병원/직원, 
1만원)  서미혜(경주병원/직원, 1만원)  서병희(불
교신도, 6만원)  설향미(포항병원/직원, 1만원)  성
채용(경주/직원, 3만원)  손동진(경주/교수, 5만
원)  손민준(일반/기타, 5000원)  손재영(서울/직
원, 5만원)  송익균(경주/직원, 5만원)  심경열(불
교신도, 3000원)  심용섭(동문, 2100만원)  안인숙
(경주병원/직원, 3만원)  양귀종(불교신도, 3000원)  
양재연(경주병원/직원, 3000원)  오강희(경주/직원, 
5만원)  오기운(불교신도, 3000원)  오소민(불교신
도, 5만원)  오영(일반/기타, 3000원)  오준철(불
교신도, 5만원)  오현옥(경주/교수, 5만원)  원명수
(기업/재단, 300만원)  유웨이중앙교육(기업/재단, 
200만원)  윤경식(일반/기타, 1만원)  윤명순(불교
신도, 3000원)  윤진아(경주/직원, 1만원)  윤청하
(대학원/불교, 50만원)  윤향원(불교신도, 10만원)  
윤현희(불교신도, 100만원)  이경미(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경미(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기범
(경주/직원, 2만원)  이나현(경주병원/직원, 5000
원)  이만(경주/교수, 1만원)  이명기(불교신도, 10
만원)  이명숙(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상득(경
주/직원, 4만원)  이상윤(경주/직원, 1만원)  이수
야(일반/기타, 1만원)  이수현(경주병원/직원, 3000
원)  이순호(일반/기타, 5000원)  이승민(일반/기
타, 3000원)  이시영(경주/교수, 3만원)  이시형(학
부생, 2만원)  이양승(일반/기타, 3000원)  이양
희(경주병원/직원, 5000원)  이용수(경주/직원, 2
만원)  이원재(경주/직원, 3만원)  이원학(일반/기

타, 2만원)  이점구(대학원/산업기술환경, 30만원)  
이제철(일반/기타, 100만원)  이지영(경주병원/직
원, 3000원)  이창규(기업/재단, 2000만원)  이철
희(기업/재단, 1만원)  이태영(경주병원/직원, 1만
원)  이현정(경주/직원, 2만원)  이형경(경주병원/
직원, 3만원)  임명수(경주/직원, 2만원)  임성진
(경주병원/직원, 5000원)  임재걸(경주/교수, 100
만원)  임종민(경주/직원, 1만원)  장규태(동문, 10
만원)  장미란(경주병원/직원, 1만원)  장익현(경
주/교수, 5만원)  전순영(포항병원/직원, 3만원)  
정각원(사찰, 1568만6000원)  정경윤(경주병원/직
원, 3000원)  정금례(일반/기타, 500만원)  정보
영(경주병원/교수, 20만원)  정은재(동문, 10만원)  
정재용(경주병원/직원, 3000원)  정재우(동문, 10
만원)  정준기(경주/교수, 10만원)  정한관(불교신
도, 2만원)  정호경(대학원/불교, 100만원)  진혁진
(서울/직원, 2만원)  최재연(경주병원/직원, 2만원)  
최진식(기업/재단, 20만원)  최호진(서울/직원, 3만
원)  하연주(경주병원/직원, 2만원)  하윤실(동문, 
1만원)  학명스님(스님, 1억원)  한도연(일반/기타, 
5000원)  한소연(일반/기타, 5000원)  함민희(불교
신도, 1만원)  행정대학원(대학원/행정, 145만8000
원)  허지영(경주병원/직원, 5000원)  허혜진(동문, 
100만원)

지난 한 해 동국대학교의 발전
을 위하여 기금을 보내주신 학
내외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0년
에는 댁내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 임직원 일동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2009년 12월 1일 ~ 2009년 12월 20일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사회과학연구원 원고 모집
 

그동안 교직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2009년 한국연

구재단의 학술지 심사에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발행하

는 학술지 '사회과학연구'가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지난 10월 

23일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2호(2010년 2월 25일 발간)의 원고를 

2010년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이미 많은 

원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원고모집을 안내하오니 늦지 

않게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원고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모집기간 : 2010년 1월 31일까지
      - 업적평가 가산점이 등재후보지 평가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과학연구원 2260-3513 또는 ris@dongguk.edu

로 문의바랍니다.      

2009년 12월 26일

사회과학연구원장   최 응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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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본 2009년 동국대학교 !
도서관·정보문화관 증축, 에스컬레이터 설치 새롭게 변화하는 캠퍼스
국고지원사업 수주 600억원 돌파, 학교발전기금 모금 200억원 등 성과

①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착공식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1단계 사업 착공식이 지난 8월 17일 고양시 일산구 동국대 일

산병원 인근에서 열렸다. 착공식은 강의동과 산학협력관을 건립하기 위한 1단계 사업

에 따른 것으로 올해 8월까지 지하 1층, 지상 8층, 1만 5026㎡ 규모로 추진 중이다.

③국고지원사업 수주, 600억대 돌파

우리대학이 정부의 각종 국고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올해 신규과제 수주 금액

이 지난해 보다 240여억 원이 증가한 644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태원 교수

의 양자기능반도체 연구센터를 비롯해, 산학협력 중심대학 선정, 박정극 교수팀의 미

래 유망 융합기술 사업 선정 등이 잇따르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지원금이 600

억원 돌파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는 2008년 300억원 돌파에 이어 다시 1

년만에 2배에 가까운 성과를 올린 것으로 학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④국가품질경영대상 교육부문 대통령 표창

우리대학이 지난 11월 25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09년 국가품질경영대상’에서 

품질경영대상 교육부문에 선정돼, 성균관대와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11월 24

일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제 17회 고객만족경영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

을 수상했다. 이는 대학이 추진하는 고객만족 경영이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⑤LA캠퍼스 시대 개막 

우리대학이 지난 3월 5일 한의학 석사과정 대학원인 LA의 동국 로얄대학교 개교 30

주년을 맞아 ‘글로벌 비전선포식’을 열고 현지 캠퍼스로서 역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

을 밝혔다. LA캠퍼스는 2009년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파견해 어학연수 캠프를 갖는 

등 우리대학이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⑨잇따른 동문들의 눈부신 활약 돋보여

2009년 새해 벽두 우리대학 출신 동문과 재학생 9명이 언론사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쾌거를 알렸다. 또 5월에는 박영석 동문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코리안 루

트를 개척해 정상정복에 성공하면서 동국인의 긍지를 널리 알렸다. 조승수 동문과 홍

영표 동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도 눈길을 끌었다. 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2명의 동국인이 당선되면서 동문 국회의원의 수도 기존의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동안 우리대학에는 이슈가 많았다.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 착공을 시작으로 일산 의생명과학 캠퍼스 착공과 학
내 건물들의 증축 공사가 이어졌다. 국가품질경영대상 표창과 국고지원 사업 
600억대 돌파라는 성과도 있었다. 2009년 한 해를 사진으로 정리해 보았다.

                 사진 정리 =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⑦학교발전기금 200억 모금 눈앞에 

우리대학이 2008년 기부금 모금 100억원 돌파에 이어 2009년에는  200억 원 모금을 

앞두고 있다. 2009년 기부금 모금에서는 김주필 명예교수가 평생에 걸쳐 건립한 200

억원 상당의 거미박물관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경남에 거주하는 불교신자 최연이 할

머니가 전재산인 아파트를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동문과 학과 단위의 모금도 활발해

져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하는 동문들의 수가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경

찰행정학과, 영문과, 국어교육과 등 교수들의 학과장학기금 모금도 활발해졌다.

⑥예일대의 사실 은폐 증거 발견

우리대학이 2007년 발생했던 학위위조 사건과 관련해 학위검증 과정에서 잘못을 저

질렀던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일대는 소송

이 제기된 직후 사소한 실수라며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우리대학은 소송진행

과정에서 예일대가 진실을 은폐한 정황증거를 찾아내 소장을 변경했다. 미국 법원은 

예일대의 소송기각 요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고, 오는 1월 중순부터 양측이 진행하는 

증인 심문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⑧다시 태어나는 캠퍼스 

캠퍼스가 달라지고 있다. 900석의 열람실을 추가로 마련하는 중앙도서관의 증축공사

가 마무리돼 이용에 들어갔고, 정보문화관도 270평 규모의 1개층 층축이 오는 2월말

이면 완공돼 연구공간 부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만해관, 사회과학관, 학생회

관, 중앙도서관 옥상에 정원이 마련돼 쉴 곳이 부족했던 캠퍼스 환경에 청신호가 켜졌

다. 지난해 11월에는 혜화문 입구에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완공됐다. 

② 산학협력관, 기숙사 착공

서울캠퍼스의 숙원사업이던 기숙사와 산학협력관이 착공됐다. 750명의 학생을 수용

할 수 있는 기숙사는 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⑩총학생회, 총장 부속실 점거농성

총학생회 소속 학생 80여명이 지난 5월 28일 입학정원관리시스템철회를 요구하며 대

학본관에 진입해 총장 부속실인 본관 4층 경영관리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학생

들은 입학정원 관리시스템에 반대하며 본관에 진입해 ‘일방적인 학사행정을 중단하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이에 앞서 총학생회장과 단과대학 학생

회 학생들도 본관 앞에서 학제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였다.

①

③

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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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 전지민  동국포스트 기자

 onlyonejm@dongguk.edu

 기자가 찾았던 지난 8월 파리 중심부의 

소르본 거리는 서늘해진 늦여름의 공기가 

낮게 드리워 있었다. 소르본의 분위기는 기

대했던 젊음과 자유, 토론이 오고가는 분위

기가 아니었다. 인적은 드물고 경비는 삼엄

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파리 4 대학의 파업사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2008년 초 사르코지 정부는 지난 수년 간 

무산되었던 ‘대학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 

(LRU)’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

르코지 정부의 대학 개혁의 핵심은 각 대학

이 정부의 지원을 벗어나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이었다. 개혁안은 연구실적의 

질이 아닌 양을 평가하여 교수를 선임하는 

방식과 정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차등지

급함으로써 대학 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파리 4 대학은 이러한 정부방침에 

맞서 2009년 3월 19일 “지식은 시장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총장이 직접 나서서 

파업을 주도했다. 학생과 교수, 교직원이 함

께 했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저항의 배경에는 1968년 수많은 학

생들이 68혁명으로 일궈낸 ‘모든 인간을 위

한 교육’이라는 고등교육의 전통이 한 순간

에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인간을 양성하는 인문학전통 

파리 4대학이 위치한 라틴 구역은 12세기

부터 신학과 인문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학

생들과 여러 스승들이 모여 야외 학술토론

을 하면서 근대적 개념의 대학이 등장한 곳

이다. 점차 철학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문

화로 명성을 얻게 된 이곳에 학문을 연마

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

기 시작했다. 파리 4대학의 원래 이름은 소

르본대학이다. 800년의 역사를 가진 소르

본 대학은 1968년의 혁명을 지나오며 평등

주의에 입각한 파리 4 대학으로 교명을 바

꾼다. 학벌주의의 폐해를 거부했던 68혁

명은 파리에 있던 대학의 이름을 파리 1대

학, 파리 2대학 식으로 바꾸었다. 파리 대

학의 명칭으로 나뉜 13개의 대학은 각각 저

마다의 특화된 학문을 바탕으로 유럽 고등

교육의 산실이 됐다. 혁명 이후 파리의 대

학은 평준화 교육을 제공하고 바칼로레아 

(Baccalaureat)라는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통과한 모든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에 진학할 수 있게 했다.  바칼로레아는 겉

으로는 한국의 수능과 비슷하지만 논술과 

구술면접으로 시험이 이루어지는 절대 평

가 시험이라는데 큰 차이가 있다. 개인의 철

학적 지식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바칼

로레아 시험은 정답이 없다. 이러한 독특한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의 확장을 

도우며 프랑스가 예술과 문학과 같은 기초

학문을 발달시킨 원동력이다. 

스페인어 3학년에 재학 중인 Lea는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힌 독서습관과 다양한 문화

경험이 학업의 거름이 되었다고 말한다. 불

어를 전공하는 소경미 씨는 강의를 들으며 

문화충격을 경험했다고 한다. 

“강의과목과 무관하게 강의 중에 교수들

이 프랑스의 역사 혹은 서양 철학에 대한 이

야기를 쏟아내는데 학생들이 그에 대해 당

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인다. 프랑스 친구들

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습득한 인문학 소

양을 바탕으로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그들

과 어깨를 겨루기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 해

야만 했다” 

 공부잘하는 몇몇의 학생이 아닌 모든 사

람을 향하는 교육을 실현하기위해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대학 재정의 77%를 지원했

다. 프랑스정부는 국가예산의 23%를 교육

부문에 투자하고 크루스(CROUS)라는 학

생복지기관을 직접 운영한다. 크루스는 상

담센터와 학생식당을 운영하며 내외국인 학

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숙사를 제

공,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는 등 프랑스 대

학생의 생활을 책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

다. 한 해 소르본 학비는 약 150유로(약 27

만원)다. 그 중 60유로 (약 10만원)만이 등

록금으로 지불되며 나머지는 보험료와 도

서관 이용료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

상에 가깝다. 학생 등록금은 학교 운영에 

30%를 차지하지만, 실제 거의 모든 대학재

정은 정부지원에 의존한다. 불어학과장인 

Olivier SOUTET 교수는 누구에게나 열린 

평등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훌륭

한 인재로 완성시켜 프랑스 사회에 기여하

게 한다고 말한다. “정부로부터 교육의 혜택

을 받은 개인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미

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유로운 토론문화가 교육의 핵심 

프랑스 특유의 토론문화는 사르트르, 카

뮈와 같은 철학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

가 되었다. 소르본 대학 주변에 즐비한 노천

카페에서 과거 소르본에서 공부하던 프랑

스 지성인들은 철학 담론을 나누곤 했다. 파

리 4대학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옆으로 

기다란 형태의 건물로 이루어져있다. 캠퍼

스에는 잔디밭이 없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주변 카페나 룩셈부르크 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우리가 만난 Loan은 공강 시간이나 방과 

후에 그녀의 친구들과 토론 하는 것을 즐긴

다고 했다. 토론 주제는 정치적 이슈는 물론 

교수들의 신간 서적이나 고대 그리스 철학

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과 능

동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습니다. 토론은 소

르본 학생들의 문화가 아닌 열정이죠” 

토론과 독서를 즐기지 않는 학생은 소르본

에서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그녀는 덧

붙였다. 왕성한 토론문화는 소르본 교육 체

계에 고스란히 담겨 강의실로 이어진다. 수

업은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대형 강의실

에 한데 모여 수업을 듣는 대강의(大講議)

수업과 20명 단위의 소그룹으로 토론을 나

누는 소강의(小講議)수업으로 나눠진다. 주

목해야 할 수업은 TD(Travaux diriges)라

는 소그룹 토론 수업으로, 교수는 심층적인 

주제를 던져 학생들 간의 생산적인 논쟁을 

유도한다. 논쟁은 학생과 학생을 넘어 교수

와 학생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

다. 조별 토론은 대규모 수업에 따라 2주 혹

은 1달에 1회로 추가되고 이에 별도로 성적

이 산출된다. 각 조에는 강사들이 배정되어 

실습과 토론을 돕는데 이를 위해 학과마다 

특정인원의 전문 강사(주로 박사과정)를 매

년 임용한다. 토론 수업의 목적은 개인의 의

견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위함이 아닌 논

리의 줄기가 얼마나 일관적이고 올곧은 지

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학풍 

소르본 학생들은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시

험을 본다. 시험은 논술과 구술로 이루어지

며 논술 시험은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글을 정리할 수 있도록 4시간으로 배당되고 

있다. 논술 점수의 절반은 학기동안 부여되

는 논술 과제로부터 오는데 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학문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돕는다. 이러한 유급시

험에도 학생들 간의 경쟁 심리는 크지 않다. 

학점은 절대평가로 20점 만점에 10점만 넘

으면 진급이 인정된다. 그러나 교수진의 평

가가 까다로워 합격점인 10점을 넘기 쉽지 

않아 매년 진급하는 학생의 수는 줄어드는

데 매년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여 진급률을 

약 50%선에서 유지한다. 

그래서 학생의 분포는 고학년으로 올라

갈 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는 완만한 피라미

드 모형을 나타낸다. 소르본의 유급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레 공부하도록 유도

하는 동시에 상대적인 점수와 등수를 매기

지 않아 그들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고 있다.  자기 자

신과의 경쟁은 교수와 연구원들에게도 적

용된다. 

미국식 교육개혁의 파도

프랑스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의 공

공성과 전인적(全人的) 인간의 완성을 추구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프랑스의 대학도 이

제 경쟁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식 대학

개혁이라는 큰 파도에 직면해 있다. 인간 보

다는 경쟁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라는 파도

속에서 프랑스 대학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세

계는 주목하고 있다. 자신들의 길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거센 신자유주의의 파도에 

굴복할 지 그것도 아니라면 제 3의 길을 선

택할 지 세계는 그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식 교육제도 만능주의에 빠져있

는 한국 대학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

떤 종류의 것일까. 

베이징 =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진(晋)나라 시인 사숙원(謝叔源)의 시 ‘유

서지(遊西池)’ 중에는 “해가 지자 날짐승이 

모이고, 수목이 매우 청아하고 아름답네(景

仄鳴禽集，水木湛淸華)”란 시구 한 소절이 

있다.

여름이면 연꽃이 피어올라 화려한 장관을 

자랑하며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

는 곳. 문인들이 감상에 빠져 절로 시 한 소

절을 읊게 만드는 곳. 이곳이 바로 칭화대학 

공자청에 위치한 수목칭화다.

수목칭화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땐 ‘이

곳이 대학이 맞나?’란 의문이 들정도로 중

국 전통양식의 건물들이 즐비해 있으며 건

물 앞에는 화려한 장관을 자랑하는 칭화대

학 호수가 자리 잡고 있다. 무더운 여름, 호

수에 핀 연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중국의 무

더위조차 잊게 된다.

칭화대학(淸華大學)은 중국 베이징 시에 

위치한 대학으로, 의화단 사건에 대한 배상

금을 기반으로 하여 1911년에 설립됐다. 설

립 당시의 명칭은 ‘칭화학당’이였고, 원래

는 미국 유학을 목표로 하는 중국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으나 이후 종합 대학으로 바뀌

었다. 또한 1928년 국민정부에 의해 국립 대

학교로 승격했다.

칭화대학은 중국의 MIT라 불릴 정도로 

공과계열 학부가 잘 발달해 있다. 칭화대학

의 총 학부수는 13개이며 55개의 학과가 있

다. 총 재학생수는 31,500명이며 이중 학부

생은 14,000명, 대학원생은 17,500명이다. 현

재 3,000명의 교수가 재직중이며 각각 자신

의 분야에 맞는 연구 및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칭화대학은 학교에 필요한 

재원을 학교 자체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높

아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한편 학교가 설립한 8개의 공장 및 63개의 

기업에서 직접 생산, 판매활동을 펴기도 한

다. 넓은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는 34개의 연

구소, 9개의 부속 공장, 146개의 실험실, 컴

퓨터 센터 등의 전문 센터에서 1천여 개의 

연구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렇

듯 칭화대학이 중국내 최고 공과대학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대학 교수 2천여 명 연구개발에 참여

칭화대학은 중국 최고 명문대학을 넘어서

는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학교다. 

이처럼 높은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칭화대

학만의 연구개발(R&D) 능력이다. 칭화대

학의 전체 교수진 3천여 명 중 3분의 2 정도

인 2천여명의 교수가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석ㆍ박사 6천여 명이 교수진과 함

께 첨단 신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칭화

대학 기업 집단 안에도 기술개발 인력은 1천

5백여 명에 달한다. 이처럼 1만명에 달하는 

연구인력을 통해 학교기업을 활성하면서 큰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칭화대학은 핵에너지, 마이크로 전자, 고

속정보망 등 3곳의 종합연구기지를 운영 하

고 있으며 CAD, 디스크시스템, 바이오칩 

기술, 무연탄 연소기술 등 5곳의 국가프로

젝트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칭화대학은 매년 3천여 개가 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150

개 중점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있다. 또한 칭

화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수는 3,711개

에 달한다. 연구개발비는 지난해 11억 1000

만위안(약 2천억원)으로 매년 20%씩 증가

하고 있으며 해외합작 연구개발비만도 8천

9백만위안(약 152억원)에 달해 한국 대학

들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풍부한 연구자

원과 함께 칭화대학의 독특한 기술이전도 

산ㆍ학ㆍ연 성공의 열쇠이다. 칭화대학이 설

립한 국가기술이전센터는 기업학잡위원회 

과학기술개발부 국제기술 이전센터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기관은 과학기

술의 성과를 기업에 이전해 산업화로 연결

하고 있다.

기업합작위원회는 학교와 기업 간, 과학기

술개발부는 대학 간 기술합작과 지역 간 합

작, 국제 기술이전센터는 외국의 선진기술

을 국내로 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칭화대학이 1년간 평균 기술이전으로 맺

은 계약액은 3억 위안(약 500억원)이며 교

수-학생 등의 연구진은 기업과 계약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다.  

이런 칭화대가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및 

연구 설비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적다고 한다. 

얼핏 들어선 이해하기 어렵지만, 학교 측의 

설명은 이렇다. 학교의 연구비 지원에 의존

하기 보다는 교수 개개인이 기업 및 국가에

서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하라는 것이다. 

일종의 자력갱생 방침이라고나 할까. 

칭화대학의 핵심경쟁력‘산학협력’

학교기업은 중국의 대학들이 설립·운영하

는 기업으로서 1980년대 초 중국정부가 학

비 충당을 위해 대학에 기업설립을 허용하

면서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중국 칭화대

의 ‘학교기업(學校企業)’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MIT’로 불리는 칭

화대는 철저한 현장 중심 교육과 응용기술 

연구를 통해 중국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

고 있으며, 학교기업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

게 나타나고 있다.

칭화대는 대학에서 기업을 운영해 돈도 벌

고 인재도 키우는 중국식의 독특한 산학 협

력 방식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칭화대

에서는 연구 집단과 테크노파크, 창업원이 

한데 어우러져 교수나 학생의 창업을 지원

해 자체 출자하고 있으며, 기업은 대학의 인

재나 연구 시설을 활용해 발생한 이익을 대

학에 환원하고 있다. 칭화대의 산학협력시

스템은 국내의 산₩학₩연 클러스터와 창업보

육센터, 기술이전센터의 기능적 관계를 비

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창업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열의와 창업을 위한 

학교 측의 지원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로 시작된 학교 기업에서 대학과 기업은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대학과 기업

이 분리된 상태에서 출발한 국내 산학협력

시스템과는 기능적 성격은 유사하나 근본

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기

업, 사회로 기술이 이전되는 프로세스에서

는 중국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칭화대학 학교 기업

칭화대학과 관련 기업간의 구조를 파악하

는 것은 상당히 난해할 정도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 지난 80년 중국 대학 내 처음

으로 ‘칭화기술서비스공사’를 설립한 이후 

칭화대학이 직접 설립한 기업인 학교 기업

이 100여개에 달하고 연구ㆍ협력 관계를 구

축한 기업도 국내외적으로 160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칭화대학이 설립한 기업집단을 

총괄하는 곳은 칭화 지주 유한공사이며 총

장 비서실장인 룽융린 교수가 이사장,  쑹쥔 

교수가 총재를 맡고 있다. 지난 2003년 대학

과 기업의 경영을 분리하는 중국 당국의 정

책에 따라 칭화 기업 집단에서 지주회사 체

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칭화 지주는 칭화둥팡, 칭화쯔광, 청쯔, 

칭화쯔광꾸한 생물제약, 타이호과기, 베이

징 완둥 의료장비 등 모두 6개 상장사를 포

함해 34개사 지주회사 구실을 하고 있다.

또 칭화대학과 연구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각종 벤처기업을 비롯해 첨단 기술 분야 52

개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칭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칭화 과기원도 칭화 과기건설, 칭화쯔광 부

동산개발, 베이징 칭화 투자 등 건설, 부동

산개발, 창업투자 분야 14개 자회사를 보유

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도 결국 칭화대학의 

손자기업인 셈이다.

컴퓨터 제품 등으로 1조원 이상 매출을 올

리고 있는 칭화대학의 간판기업인 칭화동

방은 전체 직원이 2600여 명이며 평균 연령

은 31세로 젊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앞

날이 밝은 기업이다. 전체 직원 중 65%가 칭

화대학 출신이며 연구 인력 비율이 30%에 

달한다. 연평균 매출신장률은 100%, 이윤

은 50%로 실질적인 산학협동의 결실인 셈

이다.

등록자본금이 20억위안인 칭화 지주회사

의 1년 매출액은 200억위안(약 3.4조원)으

로 이익금 중 일부가 학교 재정으로 투입되

고 있다.

칭화기업집단은 8년 만에 무려 기업 이익

이 19.5배나 늘어날 정도로 무서운 성장속

도를 보이고 있고 중국 엘리트들 즉, 칭화대

학 학생들을 앞세워 끝없이 성장 중에 있다.

창업 도우미 ‘TUS  Park’

1994년 설립된 칭화 사이언스파크(TUS 

Pask)는 ‘행동이 말보다 낫다’란 모토로 고

압기술,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시장화, 

지역문화, 지적재산권, 세계 기업의 유치 등

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칭화대학 학생들 및 교수들의 창업을 돕는 

일명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칭화 사이언스 파크는 창업 후 15년간의 

발전을 통해 현재는 중국내 가장 큰 과학 기

술 단지로 자리매김 하는데 성공했다.

칭화 사이언스 파크는 단순한 학교기업을 

넘어 미래사회가 그려갈 대학의 모습을 보

여준다. 대학의 연구와 교육이 실질적인 사

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인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칭화대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칭화

사이언스 파크에서 보듯 실용주의적인 그들

의 학풍이었다. 현실에서 출발해 그들의 삶

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그

들의 선택은 현재까지는 유효해 보인다. 그

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역시 바로 그러

한 실사구시의 학풍이 아닐까.

이우근 교수는 현재 전자공학과 소속 교수이며 전자공학 세부전공인 micro 

electronics(미전자학) 관련 강의를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

다. 이우근 교수는 전자공학과에 대해 “전자공학과는 현재 칭화대학에서 가장 큰 

학과”라며 “칭화대학의 오랜 전통과 함께 한 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칭화대학

은 교수를 임용할 때 교수에게 연구실외에 어떠한 것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했

다. 그렇기에 모든 교수들은 자신의 능력껏 연구비를 수주받아 연구를 진행한다. 

우리가 만난 이우근 교수 역시 연구 진행시 학교측의 지원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작년 삼성 및 중국의 기업들에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

주 받아 활동했다”며  “이같이 학교 측의 특별한 지원 없이도 교수들의 연구가 진

행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중국 정부에서 첨단산업 및 IT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

를 하고 있어 교수들이 진행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의 종류 및 정부 지원금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칭화대학의 학부 학생들은 졸업 후 칭화동방, 칭화쯔광 같은 학교기업에 취업

하는 경우가 많다. 이우근 교수는 이에 대해 “칭화동방, 칭화쯔광은 칭화대 학교 기업 중 가장 성공한 기업”이라며 

“이들 기업에서 생긴 수익은 매년 2조원에 달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 교수는 “이들 학교 기업의 연 수익 중 10%는 

청화대학 학교자금으로 들어가며 학생들에게 장학금 식으로 배분된다”고 이어 설명했다. 칭화대학의 경쟁력이 산

학협력에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글싣는 순서

1. 일본 리츠메이칸 APU 

2.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3.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4.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5. 미국 뉴욕대학교

6. 일본 교토대학교

7. 중국 베이징대학

8. 중국 홍콩대학교

9. 중국 칭화대학교

10. 프랑스 파리 4대학교

11. 일본 교토 불교대학

동국미디어센터   특별기획  - 세계의  명문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번 호에는 중국 칭화대와 프랑스 파리 4대

학의 교육시스템을 살펴본다. 칭화대는 중국

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핵심지도자들을 배출

하고 있는 대표적 대학으로서 그들 특유의 학

구열과 산업과 대학을 잇는 시스템으로 유명

하다. 또 파리 4대학은 68혁명을 거치면서 교

명을 바꾸었지만, 과거 소르본느의 인문학적 

전통을 아직 그대로 간직한 유럽 최고의 명문

중 하나다. 파리 4 대학은 사르코지 집권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시장주의에 입각한 대학개

혁의 흐름과 이에 대한 유럽대학의 대응을 보

여주는 좋은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는 두 대학의 이공계 교육시스템과 인문학에 

기반한 평등주의적 교육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들여다 보았다.                             

                                                           편집자 

“임용시 아무 지원 없어 직접 연구비 마련”

학교기업 활성화로 이익 만들고 이를 다시 장학금으로 재투자

이우근 교수

칭화대 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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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통 안에서 변화를 추구한다”
자유로운 토론을 교육의 핵심경쟁력으로 생각하는 소르본 

산학협력을 발전의 동력으로 만드는  칭화”
대학이 곧 기업이라는 마인드로 ‘칭화주식회사’ 현실화 

칭화대학의 넓은 캠퍼스를 누비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넓은 캠퍼스만큼

이나 자신이 생활하는 건물 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

니다. 칭화대학 학생들에게 학교의 이모저모를 전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바로 칭화대학 학보 ‘Tsinghua Universiy News'다. 

이 외에도 학부별로 학부대표 신문사가 따로 있어 학부의 소식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다.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이정우군은  현재 언론정보학부 신문의 편집

장을 맡고 있다. 언론정보학부 신문의 경우 총 30명의 기자가 있으며, 신문은 격

주간으로 발행된다고 한다. 

칭화대학 학보의 특이한 점은 한국 대학과는 다른 조직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한국 대학 학보사의 경우 발행인, 주간교수, 편집장 및 각 부서별 부장 등으로 이

뤄지는 반면, 칭화대학의 경우 학교 교수로 이뤄진 사장과 학생 편집장으로 이뤄

진다고 한다. 사장인 교수 밑에는 회계, 홍보, 재정부가 있으며, 편집장 밑에는 편

집기자, 사진기자, 취재기자 등으로 분리돼있다. 

이어 그는 “회계, 홍보, 재정부에 소속된 학생들은 기업식 교육을 미리 경험하여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편

집, 사진 기자들은 그 분야의 전문 지식 또한 습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광고와 마케팅 역시 직접 학생기자

들이 경험해볼 수 있게 되어 있어 한국 대학들과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취재뿐 아니라 회계,홍보,마케팅

까지도 함께 함으로써 실질적인 언론경험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학생기자, 취재·마케팅 모든 영역 뛰어” 
교수가 학보사 사장, 학생은 광고영업까지 직접하며 실무경험

“소수정예식 교육과 인턴십이 강점”

인문학과 전문교육 두마리 토끼 잡는 언론학교 CELSA

일반대학에 속하는 파리 4대학은 이론적인 성향이 강해 실무적인 교육을 제

공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콜에 비해 취업률이 낮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파리 4대학에도 인문학과 전문교육이라는 두 마

리 토끼를 잡고 있는 연구부서가 있다. CELSA가 바로 그것이다. CELSA는 파

리 4 대학의 언론정보학교다. 1965년에 설립된 CELSA는 프랑스에서 세 손가락

에 꼽히는 대표적인 언론정보학교이다. 학생 선발이 까다로워 바칼로레아를 본 

후 2년이 경과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자의 10% 이하만이 선발된다. 그럼에

도 광고와 언론 분야에 명성이 높아 매년 입학 시즌이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난

다. 25명의 소수정예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와 프로젝트를 

접하는 경험이 성공의 바탕이다. 대학원장인 Veronique는 “반 세기동안 구축된 

CELSA의 파트너십과 활발한 인턴십 제도를 따라올 학교가 없다”며 CELSA의 

성공 비결을 말했다. 

CELSA는 프랑스 주요기업을 포함한 2천여 개의 회사는 물론 전 세계 여러 정

부기관과 대학, 연구기관과 협정을 맺고 있다. 사업장에서 얻는 실질적인 경험을 위해 학교는 인턴십 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교수들에 대한 평가방법을 묻는 조심스러운 물음에 대학원장 Veronique는 “매학기가 끝나면 학

생들이 교수와 강의방식에 대하여 직접 평가한다. 그들의 평가는 날카로워 교수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학

생들의 엄격한 평가는 교수들에게 곧 채찍이라고 덧붙였다. 

Loan은 본래 그랑제콜(grandes ecoles)을 준비하던 수재였다. 고위관료와 정치

인을 배출하는 프랑스 명문인 상경계통의 그랑제콜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

하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엘리트 코스를 밟고 부를 누리며 물질만능주의 사회에 편입하게 될 내 미래의 

모습을 떠올리니 괴로웠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

들어 가기 위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고민했다” 

5개 국어를 구사할 만큼 언어에 소질이 있던 그녀는 언어학으로 명성이 높은 파

리 4 대학을 선택했다. 독서와 토론을 권장하는 소르본의 학풍은 평소 도서관에 파

묻혀 책 읽기를 좋아하고 끝없이 지식을 갈구하는 Loan에게 꼭 맞았다. 특히 그녀

는 튜토리얼이 자신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소르본 튜토리얼 시스템은 

박사 과정을 밟는 대학원생들이 학부생들을 지도하며 이끌어주는 방식이다. 각 학

부에서 분과를 나누어 활동하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동안 진행되며 학부생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일학년 때 전공수업의 갈피를 잡지 못해 허둥대는데 한 친구가 튜토리얼을 귀띔해줬

다.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튜터에게 물어보고 함께 토론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모든 학문의 시

작이자 종점인 인문학은 개인이 홀로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인문학에는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라는 단어가 어울

린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다.  

“소르본에서 경쟁대신 협력과 연대 배워”

 대학원생들과의 토론식 튜토리얼이 지적 성장 견인

이정우

칭화대 언론학부학보 편집장

Veronique

CELSA 대학원장

Loan

영어학 전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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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꺼진 19인치 텔레비전 안에 담겨

있는 강의실 풍경을 본다. 맨 첫째 줄의 가

장 왼쪽 책상 위에 놓여있는 텔레비전은 늘 

검은 얼굴을 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 나는 

고개만 들면 내 옆에 앉은 여자, 앞에 앉은 

커플의 표정을 볼록한 화면으로 훔쳐볼 수 

있다. 어떻게 저 조그만 네모 속에 이 커다

란 강의실 모습이 들어갈 수 있을까. 강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의 볼록한 화

면 속에 조그맣게 축소되어 들어가 있다. 모

두들 앞에 있는 강사를 보면서 열심히 입을 

움직여 큰 소리로 독일어를 따라하고 있다. 

구튼 탁! 안녕하세요. 아우프 비더젠! 안녕

히 가세요. 비 하이센 지? 당신 이름은 무엇

입니까? 모두 들어보지도 못 했던 말들이다. 

나는 텔레비전 화면 속의 내 얼굴과 마주보

면서,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입을 떼어 웅얼웅

얼 거려본다. 구튼 탁! 아우프 비더젠! 비 하

이센 지?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맞춰 입을 

움직인다. 네 명의 목소리는 서로 겹쳐지고 

하나가 되어 내 목소리를 대신한다.

“제가 한국에서 독문학을 전공하고, 독일

로 건너가서 10년 동안 사회학을 공부했어

요. 귀국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한국에 와서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은행에 갔었거든요. 

카드를 만들려면 신상명세서에 이것저것 써

야 하잖아요. 그런데 직업을 체크하는데, 제 

직업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회학자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사회학자인데 

어디에 체크해야하느냐고. 그랬더니 ‘기타’

에 체크를 하래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영화감독이든, 소설가든, 시인이든 다 백수

로 친대요. 아, 사회가 예술가들을 ‘기타’로 

밖에 안 쳐주는구나. 남들하고 좀 다른 생각

을 하면 떨거지로 묶어버리는구나…….”

자신의 이야기에 흥이 난 강사와 함께 사

람들은 웃는다. 그 웃음소리에 내 웃음소리

가 겹치지 못하는 나는 생각해본다. 내 눈에

는 사회학자가 아니라, 30대 중반의 노총각 

학원 강사일 뿐인데. 저 얘기에 웃지 않는 나

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타’인 

건가?

“미경 씨, 미경 씨가 유르겐 클라우케를 

하고, 재희 씨? 재희 씨가 유미 박을 맡아서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해 보세요.”

강사는 내 눈을 보면서 ‘재희 씨’라고 부

른다. 재희 씨는 첫 시간에 얼굴을 보이고 나

서부터는 나오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강사

가 내 이름을 ‘재희’로 알고 있다는 것을 눈

치 챘지만, 굳이 ‘제 이름은 은율이에요.’ 라

고 고쳐주고 싶지 않다. 어차피, 두 달만 보

고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재희로 알든 은율로 알든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내가 맡은 부분의 독일어를 단어 하나

하나에 힘을 주어 발음해본다.

“이히 하이쎄 유미 박. 내 이름은 유미 박

입니다. 보희어 코멘 지, 희어 클라우케? 클

라우케 씨는 어디로부터 오셨나요? 코멘 지 

아우스 도이칠란드? 독일에서 오셨나요?”

입 모양과 혀의 움직임이 낯설다. 강사의 

발음을 따라 가래를 끓는 소리를 흉내내보

기도 하고, 혀와 입술을 일부러 과장되게 움

직여보기도 한다. 나는 이 낯선 느낌이 반갑

다. 낯선 움직임에서 터져 나오는 내 목소리

를 들으니 마치 내 것이 아닌 듯 새롭다. 

“구튼 탁! 비 하이센 지?”

마주보고 앉은 엄마에게 슬쩍 말을 던져

봤다. 엄마는 말없이 나를 계속 쳐다보기만 

했다. 

“엄마 독일 작가 좋아했잖아. 결혼하기 전

에 독일에 가고 싶었다면서. 독일어도 배우

고 싶었댔잖아.”

엄마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하던 일을 계

속 했다.

“그럼, 외국어를 배워보는 게 어때?”

“외국어는 무슨 놈의 외국어. 엄마가 그런 

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라고. 외국인한테 

다시 시집가라고?”

외국어를 배우면 엄마도 나와 같은 생각

을 하지 않을까 싶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

는 방법도 있다고, 말하는 게 재미있다는 생

각이 조금이라도 들 수도 있을 텐데. 

“아님 노래교실이라도 나가보든가.”

엄마가 입 속에 꽁꽁 숨겨두는 말들을 털

어내는 시간은 많지 않다. 함께 마주보고 밥 

먹을 때, 나물을 다듬을 때, 그리고 고구마

순 껍질이라도 깔 때다. 엄마는 오늘도 시장

에 가서 고구마순 세 단을 사왔다.

“세 단이면 한 단에 한 시간씩, 까는 데 시

간 많이 걸리고, 쓰레기 많이 나오고, 팔도 

아프고, 손가락도 더러워지는데 뭐 하러 사

왔어.”

나는 귀찮다는 듯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

다. 하지만 알고 있다. 엄마는 나물을 다듬

거나 고구마순을 까면서 자신의 외로움과 

지루함을 달랜다는 것을. 나물과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그 속에 엄마의 생각을 집어

넣고 정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

고 있는 내 속을 엄마는 훤히 들여다보고 있

다는 것도.

“보라색 줄기가 힘차게 뻗어있는데, 꼭 나

더러 자기 좀 까달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어디 있니.”

껍질을 벗기고 고구마 순이 입고 있던 보

라색 옷이 수북이 쌓이면서 엄마의 말들도 

함께 쌓였다.

“네 아빠는 그년한테도 똑같을까.”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언제나 아

빠 얘기뿐이었다. 불만과 원망이 섞인 억양

과 호흡. 나는 엄마의 말 한 마디가 끝날 때

마다 제때에 추임새만 던져주면 되었다. 정

말? 맞아. 어떻게 그래? 엄마는 왜 그런 아

빠랑 결혼했어? 엄마의 말과 내 맞장구치는 

말들은 서로 널뛰기를 하는 듯했다. 그런데 

엄마의 말이 더 무겁다. …

소설의 전문 및  가작은 동대신문 홈페이지

(www.dgupres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라유경

(문예창작 4학년)

재채기 연습

본지(本紙)가 주관하는 제 47회 동대학술상과 제 24회 동대문학상의 시상식이 지난 3일 본관 학
사 부총장실에서 열렸다. 이에 이번 학술면에서는 제 47회 동대학술상 및 제 24회 동대문학상
에서 당선된 작품을 소개한다. 또 지면에서 미쳐 다루지 못한 부분은 동대신문 홈페이지(www.
dgupres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등장인물

김양수(여, 삼십대 후반)

신성록 (남, 삼십대 후반)

무대

겨울, 병실 안.

양쪽 가장자리에 침대가 놓여 있다. 침대와 

맞닿아있는 왼쪽 벽 상위에는 밖이 보이는 창문

이 나 있으며, 오른쪽 상위에는 텔레비전, 하단

에는 작은 냉장고가 있다. 

냉장고 위에 올려져있는 주전자와 꽃이 든 꽃

병, 음료수 책등이 보인다.

텅 빈 병실 안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

고 있다. 텔레비전을 등지고 열려져 있는 창가에 

선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성록의 모습이 보인

다. 환자복 차림이다. 중간중간 기침을 콜록대면

서도 들고 있는 담배를 참 맛있게도 피운다. 곧 

병실 문이 열리고 양수가 들어온다. 담배를 피

우고 있는 성록의 모습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양수.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본 성록 또한 

들고 있던 담배를 미처 끄지도 못한 채 놀란 얼

굴로 양수를 바라본다.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

라보고 있는 두 사람. 그러다 성록의 기침이 스

스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격해지자 양수가 

놀라서 다가간다. 담배를 끄고 침대에 엎드리는 

성록. 양수, 성록을 제대로 부축하지도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옆에 있던 주전자에서 물

을 따라 건넨다. 성록, 물을 마시고 조금씩 진정

이 된다.

      

양수 : (창문쪽으로 가며, 조심스레) 닫을

까?

성록 : (고개를 젓는다)

양수 : 바람이 차.

성록 : 냄새 빼려구.

양수 : ...... 

성록 : 담배 냄새말야.

양수 : 괜찮은데.

성록 : 내가 혼나. (조금 웃고) 간호사들 

코가 개코거든.

양수, 성록에게 다가가 이불이라도 덮어주려

고 하다가 그만둔다. 어정쩡하게 서 있는 양수. 

성록이 옆에 있는 의자를 꺼내 주려 하자 스스

로 꺼내어 자리에 앉는다. 어색한 침묵을 깨려는 

듯 성록이 입을 연다.

성록 : (미안한듯) 오랜만이다.

양수 : 안 놀랐나보네. 많이 놀랄 줄 알았는

데.

성록 : (양수에게) 더 놀랐겠는데.

양수 : (미소)

성록 : (보다가) 밤중에 올 줄은 몰라서.

양수 : (나즈막히) 내가 올 줄 알았어?

성록 : 응. (하다가 웃고) 사실은 올까, 안 

올까 그랬다. 니가 그랬었잖냐. 죽을 때까지 

보지 말자고. (농담처럼)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럼 한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

까, 그랬지.

양수 : 실은 얼마 전에 한번 왔었어. 얘기 

못 들었어?

성록 : 그런 말 없었는데.

양수 : 자고 있더라고. 둘이 벤치에 앉아

서 얘기를 좀 했지.

성록 : 깨우지 그랬어.

양수 : 약 먹고 잔다는 사람을 어떻게 깨

워. 것도 잠 깨우는 걸 제일로 싫어하는 사

람을.

성록 : 약이 좀 독해. 안 자려고 해도 저절

로 잠들지. 약 먹고 든 잠은 깰 때마다 기분

이 엉망이야.

양수 : 약이 잘 안 받는다면서. 걱정이 많더

라.

성록 : 그렇지 뭐. (웃으며) 좋은 몸 더 좋

아지라고 먹는 약도 아닌데.

양수 : ......

성록 : 여전하네.

양수 : 칭찬인가?

성록 :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을 이겨냈다

는데 더한 칭찬이 어딨어.

양수 : 아침부터 이옷 저옷 몸에 걸치고 

패션쇼를 했어.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성록 : 불공평하다. 난 이렇게 볼품 없는 

낯짝으로 누워있는데 말야.

양수 : 오는 길에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했는데. 냄새 나?

성록 : 아니.

양수 : 추운날 고생한 보람이 있네. 파마 

냄새 없애려고 잠실을 세바퀴나 돌았어. 것

도 이 런 구두를 신고.

성록 : 뭐하러.

양수 : 냄새에 예민하잖니.

성록 : 예민하긴.

양수 : 저녁밥상 앞에서 내가 밖에서 먹은 

점심메뉴까지 알아맞추던 사람인데. 덕분에 

나 잠은 세시간 자도 목욕은 아침저녁으로 

했었다.

성록 : 그래 피곤한 스타일이긴 했지.

양수 : 섬세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좋은 징조야. 한가지 감각이 너무 발달하면 

나머지는 평균도 못 미치기 일쑤다.

성록 : 입학할 때 신체평가 만점 받은 사

람이야, 나.

양수 : 더 큰일이지. 몸이 문제가 아니라

는 얘기니까.

성록 : 속이 문제다? (웃으며) 그래. 난 속 

상한 놈이야. 아주 맛이 갔어.

양수 : 그런 뜻은 아닌데.

성록, 자리에서 일어난다. 

양수 : (일어서려하며) 왜?

성록, 일어서려는 양수를 제자리에 앉히고 냉

장고에서 음료수들을 꺼낸다.

성록 : (냉장고앞에 쭈그리고 앉아 음료

수를 꺼내며) 오기 힘들었지?

양수 : 생각보다 멀더라. (혼잣말처럼) 생

각만큼 멀었던건가?

성록 : 흉한 얼굴 보러 산 넘고 물 건너 오

셨구만.

양수 : 귀한 얼굴 보러 지하철을 한번, 버

스를 두번이나 갈아타고 왔지.

성록 : (음료수 내밀며) 자식들 음료수 같

은 거 사오지 말라니까, 촌스럽게. …

희곡의 전문 및  가작은 동대신문 홈페이지

(www.dgupres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임나진

(국어국문 4학년)

소설 부문 장원

‘작별’ 

제 24 회 동대문학상 당선작

희곡·시나리오 부문 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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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박스가 우리의 삼층 침대가 되었다. 찬 신문지 바닥에서 

이렇게 목 놓아 울면 나 좀 봐 주겠어요? 

바람이 너무 차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양 팔의 깃을 세우고 똥구멍에 힘을 꽉 주고 말한다. 

어때요 발성이 괜찮나요? 어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고양이가 날을 세우는 장면이 오버랩되며 나는 지금 잡아먹히러 간다 

어차피 금방 죽어버리는 병아리일 뿐이다 그래 

걱정되세요? 똥줄이 탈 정도로 오래 버티게 노력해볼게요 

우리의 종족은 장수만 한다면 무척이나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 

병아리 공장의 상품들에게 하자가 있다는 건, 꼬마들은 모르니까 숨기도록  

사창가의 언니들도 젖가슴을 꺼내놓고 있지 않잖아 내 똥구멍을 보지는 말아주세요 

꼬장꼬장한 단 돈 천원을 갖고 병아리를 주무르는 꼬마의 손과 사창가를 더듬으러 오는 아저씨

그렇게 큰 손으로 나를 조물조물 구석구석 만지는 건 이젠 정말이지 아무 느낌도 나지 않아 

내 삐약거리는 신음소리가 당신들 귓가에 남을지도 몰라요

비웃음치는 당신 달팽이관에 우리의 목소리를 모두 삽입하겠다

종이상자 벽에 김이 서리며 바닥이 젖어가고 있다 

쉬운 병아리

제 47회 동대학술상 · 제 24회 동대문학상 입상자 명단

□심사평 - 소설 부문 

경험과 재미와 허구를 골고루 갖춘 작품

응모된 작품을 모두 읽고 나자 네 명의 투고자가 눈에 띄었다. 

최종적으로 남은 작품은 ‘곶감’, ‘쉬운 병아리’, ‘흠뻑 젖은 오후에’, ‘25년 1章’, ‘누

에’, ‘그림일기’, ‘12月, 나는 시집을 덮고 凍死했다’ 등이다. 

‘12月, 나는 시집을 덮고 凍死했다’는 시상이나 화자의 어투 등에서 참신한 점이 있

어 눈에 띄는 작품이었다. 하지만 완성도가 부족했다. 

‘누에’, ‘그림일기’는 시의 종결부분이 억지로 짜 맞춘 듯이 보이거나 도식적이어서 

오히려 시적 긴장이 무너지는 것이 단점이었다.

‘25년 1장’, ‘흠뻑 젖은 오후에’는 시 창작에 익숙한 솜씨를 보여주지만 시적 이미지

와 언어의 명징성이 떨어지는 등 습관적인 결점이 눈에 띄었다. ‘곶감’은 단조롭고 평

이하지만 명징한 서술, 이미지의 표현 등이 좋고, ‘쉬운 병아리’는 시적 구상이 억지스

럽기는 하지만 안정감 있는 시적 전개를 보여준 점이 장점이다.

김춘식 (국어국문학과 교수)

□심사평 - 시 부문 

응모작 대체로 참신성 갖춰

소설은 이야기다. 재미있는 이야기다. 시작과 끝이, 말하는 방식이, 말하고자 하는 내

용이 미적 완성도를 충족시키는 이야기다.  소설은 또한 경험이다. 구체적 삶의 현실을 

모방하는 거다. 그래도 역사나 뉴스와 다르다. 지어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경험을 

지어내어 재미있게 이야기할 줄 아는 게 소설가의 미덕이다. 

‘길’은 모로코 사막 여행서사다. 동행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며, 풍물에 대한 성실

한 재현이 독자들에게 이방의 공간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단편의 압축된 형상미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 가작으로 뽑는다.  ‘재채기연습’은 일상의 자잘구레한 사

건들이, 별 주목을 받지 못할 것만 같은 에피소드들이 전체 서사에서 얼마나 효율적으

로 상호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서사를 이끌어가는 기량도 훌륭하다. 경험과 허구와 재

미의 요소를 골고루 잘 갖추고 있다. 장원으로 뽑으며 좋은 발전을 기대한다.                               

윤재웅 (국어교육과 교수)

□심사평 - 희곡 · 시나리오 부문 

작별, 활력 부족하나 뛰어난 문학성 선보여

‘몹’은 컴퓨터 게임에서 괴물을 칭할 때 쓰는 용어다. 희곡 <몹>은 괴물을 잡은 마

을이장과 청년과 사냥꾼이 서로의 공과를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급기야는 마을이장이 

사냥꾼을 죽이고, 청년은 마을이장을 죽인다는 이야기다. 우화(寓話)답게 상징성과 

풍자와 교훈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극의 활력이 있어 좋았다. 허나 인물의 깊이가 문

제였다. 다소 사람냄새가 부족하게 느껴졌다. 

희곡 ‘작별’은 죽음을 앞둔 남자를 옛 여인이 문병 와서 나누는 짧은 만남을 테마로 

삼았다. 대사가 수려하고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었지만 대사로만 일관하다 보니 활

력이 없는 점이 무척 아쉬웠다. 무대화 되었을 때 관객이 지루해 할 것만 같았다. 

‘작별’을 당선작으로 ‘몹’을 가작으로 선한다. 

이만희 (영상대학원 교수)

제 24 회 동대문학상  심사평

동대학술상

인문과학분야
장원 한유경 국어교육과 4 ‘자기 고백의 표현 양상’을 바탕으로 한 국어 교육 내용 연구

가작 안효선 국어교육과 3 다양한 표현형태를 사용한 시의 보조자료로서의 교육적 모색

사회과학분야
장원 김형환 정치외교학과 3 남북한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입지요인 분석과 협력방안

가작 박민준 정치외교학과 3 남북한 지방자치 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자연과학분야
장원 이송희 환경생태공학과 4

식물생장조절제(FGRs : Plant Growth Regulators)에 따른 갈매보리수 
나무(Hippophae rhamnoides)의 체세포배 유도 및 발아

가작 없음 없음 없음

동대문학상

시
장원 오상미 문예창작학과 3 쉬운병아리

가작 권미자 문예창작학과 4 누에

소설
장원 라유경 문예창작학과 4 재채기 연습

가작 오민아 문예창작학과 4 길

희곡 시나리오
장원 임나진 국어국문학과 4 작별

가작 전진오 문예창작학과 2 몹

오상미

(문예창작 3)

시 부문 장원

동계방학 기간 중 이용시간 조정
기간 : 2009. 12. 22(화) ~ 2010. 2. 27(토)

구분 층 장소
요일 구분

월요일-토요일 일요일

중앙도서관

3층 불교학자료실

09:00-17:00 휴관

2층
대출반납실

멀티미디어실

1층 자연과학실

지하1층 사회과학실

지하2층 인문과학실

4층 증축 열람실
06:00-24:00

지하3층 별관 열람실

법학도서관

3층
단행본실

09:00-17:00 휴관멀티미디어실

2층 참고자료실

1층 열람실 24시간 개방

2009. 12.

중 앙 도 서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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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언어 

사용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국어 교

육은 ‘언어’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

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 언어의 

특성, 소통방식의 변화, 매체 텍스트

의 생산과 수용, 비판적 이해까지도 

교육의 내용으로서 다루어야 한다.

 논문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다

양한 매체 중 문자 매체와 디지털 매

체에서 드러나는 읽기와 쓰기 방식

을 비교 분석하고, 두 매체 텍스트

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자기 고

백의 표현 양상'을 바탕으로 학습자

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

도록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매체별 언어 활동의 특성과 자기

고백의 표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

여 선정된 텍스트는 인터넷 매체에

서 생겨난 '웹툰('문스패밀리')'과 문

자언어로 이루어진 '자서전('안데르

센 자서전')' 이다. 

문자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통해 

글을 읽을 때 학습자의 의미 소구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 

문자 매체는 '기록'을 통해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지만 공간적 상

황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

는 작가의 전달 내용에 크게 의존하

게 된다. 

반면 문자, 영상, 음성이 복합되어

있는 디지털 매체는 네트워크 환경

을 기반으로 시ㆍ공간적 제약을 모

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와 독

자 간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게 된다. 

  자서전과 웹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자기 고백의 이야기'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내면을 성찰하고, 다른 사

람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을 구현해나간다. 

자서전은 '이름있는 작가'의 '일대

기'와 그 가운데 있는 사적인 고백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독

자가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웹툰의 경우에는 작가가 일반 '평

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개인의 거

대한 일대기보다는 누구나 겪었을 

법한 '일상의 소소한 체험과 그것을 

통한 깨달음'을 댓글 등을 통해 독자

와 '함께' 나눈다. 

논문은 이러한 두 매체에서 드러

나는 의미 전달의 차이와 그 차이를 

매개하는 '자기 고백의 양상'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바탕으로 국어 교육

의 내용을 구안하였다. 

  그러나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웹툰’에 대한 구체적인 속성에 대

해 논의된 바가 없어 ‘자기 고백의 

표현 양상’을 매개로 한 교육 내용

을 구안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

랐다. 그리고 ‘자기 고백의 표현’을 '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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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경

(국어교육 4)

남한은 예로부터 자원이 부족하

여 광물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

한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 광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남한 광물 수입액

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산업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자원이 풍부한 북

한의 광물 자원을 개발하자는 방안

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 과

연 광물자원 개발 입지 요인으로 적

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입지요

인이론의 하나인 브라운 - 깁슨 이

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이론은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

는 객관적 요인과 비용으로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 요인을 가지고 산업 

개발에 적합한 입지지를 가려내는 

이론이다. 

북한은 객관적 요인의 노동임금

과 전력요금, 운송비가  광물 자원

개발 입지지로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관적 요인의 교통 기간

시설, 북한의 태도 및 제도적 측면에

서는 북한이 광물자원 투자 입지지

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을 토대로 분석한 북한의 광

물 자원 한계점은 열악한 기간시설, 

북한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태도와 

당국의 간섭 및 정책변화, 북한 법제

상의 문제, 남북관계의 정치적 불안

정성, 투자형태의 문제가 있다. 

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첫 

번째, 기간시설 여건에 따른 협력방

식, 두 번째, 남북 공동운영 방안, 세 

번째, 재원 조달에 관한 해결책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해결책을 토대로 하여 남

북한 광물 자원 산업을 했을 경우에 

북한에서는 수출증대로 인한 경제 

성장률의 증가로 인해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남한은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금속분야

에서는 광물 수입의 해외 의존도 약

화, 국제 원료 가격 상승분의 흡수, 

수송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비금속 분야에서는 저임금 고품

질의 생산물을 취득할 수 있으며 금

속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송비 절감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 지원 분야에서는 대북경제

지원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광물 자원 개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위성과 한계점

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사업은 남한에게는 득이 

될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점과 문제

점을 잘 해결해 나아간다면 남북 경

협관계에 있어서 보다 좋은 예로 남

을 것이며 아울러 남북 공동 경제성

장과 우호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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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정치외교 3)

갈매보리수나무(H. rhamnoides 

L)는 보리수나무과(Elaeagnaceae)

에 속하는 낙엽활엽관목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6종 12아종이 

있다. 

유럽과 중국, 몽골, 러시아 등지에 

분포하며, 영하 40℃에서도 생육이 

가능할 정도로 내한성이 강하며 내

염성과 내건성이 강한 식물이다.

질소고정능력을 가지고 있어 중

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막화 

방지 사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갈매보리수나무의 열매와 

잎에는 비타민이 풍부하여 우리나

라에서는 비타민나무라고 널리 알

려져 있다. 

영양실조 예방과 면역력증진제로 

갈매보리수나무의 열매를 먹었으

며, 피부병치료제와 소화촉진제로 

사용되었다. 

또한 주름개선에 효과적이기 때

문에 화장품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산, 중국산 갈매보

리수나무의 기내배양에 관한 연구

가 수행되었지만 몽골산 갈매보리

수나무의 기내배양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갈매보리수나무의 고유종을 

지니고 있는 몽골은 사막화의 급속

한 진행으로 몽골 자생종 갈매보리

수나무의 다양성이 점차 사라질 것

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몽골 자생종

에 대한 유전자원의 보존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식물생장조절제(PGRs; 

Plant Growth Regulators)에 따

른 갈매보리수나무의 기내배양(In 

vitro)조건을 구명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8년 9월 몽골지리생태연구

소에서 구입한 갈매보리수나무

를 공시재료로 이용하였으며, 갈

매보리수나무 기내 종자발아에 

1.0 mg/L GA3의 첨가ㆍ무 첨가와 

Filterpaper의 유·무 처리가 갈매보

리수나무의 기내 종자발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White 기

본배지에 3% sucrose, 0.3% gelrite

에 1.0 mg/L GA3 첨가ㆍ무 첨가, 

Filterpaper 처리와 무 처리군을 두

었다. 

기내 종자 발아는 Filterpaper를 

처리한 GA3 무 첨가 배지에서 가

장 높은 발아율을 보였으며(47.5%), 

오염율은 1.0 mg/L GA3 첨가와 

Filterpaper 무 처리에서 가장 낮은 

오염율을 보였다(21.5%). 따라서 갈

매보리수나무의 기내 종자발아에 

GA3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물생장조절제에 따른 갈매보

리수나무의 체세포배 유도는 기내

에서 발아된 자엽과 줄기를 시료

로 이용하였으며 SH 기본배지에 

3% sucrose, 0.3% gelirte를 첨가

하였고 식물생장조절제는 BA(1.0, 

2.0 mg/L) + IAA(0.5, 1.0 mg/L), 

Kin(1.0, 2.0 mg/L) + IAA(0.5, 1.0 

mg/L)를 첨가하였다. 

2.0 ㎎/L BA + 1.0㎎/L IAA에서 

가장 높은 유도율을 확인하였으며

(77.8%), 체세포배의 발아는 2.0 ㎎

/L Kin + 1.0 ㎎/L IAA와 1.0 BA 

mg/L + 0.5 IAA mg/L의 조건에서 

약 8.8%의 비슷한 발아율을 보였다.

배지와 GA3의 농도에 따른 체

세포배 발아를 관찰하기 위해 SH 

배지와 WPM 배지에 3% sucrose, 

1.0% bacto-agar로 경화시켰으며 

GA3 (1.0, 3.0 mg/L)을 첨가하였다.

배지의 종류와 GA3 농도에 따른 

체세포배 발아는 약 6%의 발아율

을 보였으며 배지와 GA3의 농도는 

체세포배 발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식물체 신장 단계에서는 3% 

sucrose, 0.3% AC와 3.0 mg/L 

GA3을 첨가한 배양조건에서 배양

조건이 적합하지 않아 chlorotic 현

상과 줄기괴저 현상(STN, Shoot 

Tip Necrosis)이 발생하여 활력을 

잃고 고사하였다. 

따라서 몽골산 갈매보리수나무의 

유전자원보전 및 활용을 위해 갈매

보리수나무의 조직배양에 관한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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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

(산림자원 4)

‘자기고백의 표현양상을’을 바탕으로 한 국어교육 연구는 학부학

생 논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다.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의 독립영역인 매체언어를 제재로 삼은 

것도 탁월하며, 의사소통에 대한 표면적 양상에 주력하는 국어교

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만한 자기고백의 표현양상을 내용으로 하였

다는 점에서도 주제의 탁월성이 드러난다. 

또한 웹툰과 자서전의 비교천착에서 이론적 탄탄함뿐만이 아니

라 실제 교수-학습을 위한 실천적 질적 연구까지도 잘되어 있어 석

사학위 논문 이상의 우수성이 엿보인다.

비록 맞춤법, 논문형식에 조금 서툴고, 그림 양식 기법을 웹툰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보이지만, 다른 논문에 비하면 

내용면, 논술 방법, 논거 제시의 방향성, 주제의 독창성 등 모든 면

에서 가장 우수하다.

‘다양한 표현형태를 사용한 시의 보조 자료로서의 교육적 모색’

은 주제가 참신하며 창의적이다. 논문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참

신한 주제, 창의적인 발상, 국어교육 논문으로서의 자료 제시 및 해

결방안 모색 등이 뚜렷하게 두드러지므로 가작으로 추천한다.

서은숙 (윤리문화학과 교수)

김혜숙 (국어교육학과 교수)

학술상 사회과학 부문에 응모한 논문들은 총 4편으로 전부 남북

관계 관련된 것들이다. 대체로 글쓰기 형식에 충실하며, 내용 면에

서도 문제의식이 명확한 논문들이어서 반갑다.

편수는 적지만, 좋은 논문들이어서 당선작을 고르기에 약간의 

머뭇거림이 있었다.

장원에 뽑힌 “남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입지요인 분석과 향

후 협력 방안-브라운 깁슨 모델을 활용하여”는 북한 광물개발 남

북 공동 개발을 위한 고민스런 모색이 담겨 있다.

분석 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남북

한 모두 윈윈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안 모색이란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이다.

가작으로 뽑은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평양과 경주의 문화 교류 가능성을 타진한 참신한 연

구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논문이 제출되어, 동대학술상의 권위를 보

다 높였으면 한다. 묵향이 가득한 내년을 기대한다.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식물생장조절제(FGRs ; Plant Growth Regulators)에 따른 갈

매보리수 나무(Hippophae rhamnoides)의 체세포 배 유도 및 발

아’는 학부과정 논문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연구내용이다. 또 본 

연구 논문에서 이미 많은연구결과가 도출되어 질적으로도 우수한 

논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연구소재인 갈매보리수나무는 사막보리수나무라고도 통

용되는 나무로, 중국,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스님들

의 수행 생활 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종이다. 

본 수종은 비타민 함량이 매우 높고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함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성오일의 우수성이 알려져 널리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학교 생명과학연구원에서도 기능성 비누 

또는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품적 가치가 인정되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춘천과 경

남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식재되고 있으나, 품종에 대한 연구가 미

진하여 재배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생

명공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유전자원을 복제할 경우 신품종을 개발

하여 자원을 공급하는데 좋은 방안이 제시되리라 사료된다. 

연구결과를 보완할 경우 국내 학진등재 논문 또는 SCIE의 학술

지에도 게재가 가능한 연구라고 판단되어 당선작에 선정한다.

강호덕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제 47 회 동대학술상  심사평

‘자기 고백의 표현 양상’을 바탕으로 한 국어 교육 내용 연구

남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입지요인 분석과 협력 방안

식물생장조절제에 따른 갈매보리수 나무의 체세포배 유도 및 발아

자연과학 부문 장원

□심사평 - 인문과학부문

주제의 탁월성 및 이론적 탄탄함까지 갖춰

□심사평 - 사회과학 부문

짜임새 있는 구성, 명확한 문제의식도 갖춰

□심사평 - 자연과학 부문

일부만 보완하면 학술지에도 등재 가능

사회과학 부문 장원

인문과학 부문 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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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새로운 1년이 시작될 때마다 신년 

설계를 하곤 한다. 하지만 신년 초에 세워놓

았던 각종 계획들을 꾸준하게 실행에 옮기

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희망을 꿈꾸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지만, 꿈과 희망은 실현

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꿈과 희

망이라는 단어가 주는 매력에만 빠져 산다

면 그는 몽상가에 불과할 뿐이다.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의 의미

희망을 꿈꾸고 그 희망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불교에서는 발원이라고 표

현한다. 발원은 글자 그대로 ‘원을 발하는 

것’이며, 여기서의 원은 서원(誓願)을 뜻한

다. 발원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원만

큼은 꼭 이루어내고 말겠다는 간절한 다짐, 

맹세의 행위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모든 ‘발원문’의 종결형은 ‘-해주

십시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가 되어야 

옳은 것이다. 

발원에는 총원(總願)과 별원(別願)이 있

다. 총원은 모든 불보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을 말하며, 별원은 특정 불보살

이 세운 개개의 원을 말한다. 또한 불자 모두

가 간직해야할 원을 총원이라 한다면 불자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원은 별원이라 할 수 

있다. 

불교 법회는 참석대중이 ‘사홍서원’을 합

송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때 합송하는 

사홍서원이 곧 총원이다. 개인적인 별원은 

마음 속에 담아둔채 대중 전체가 한 마음으

로 총원을 합송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에서 

발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총원과 별원이 반드시 불자들에게 국한

된 것일 필요는 없다. 인류사회가, 우리 민족

이,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구성원들이 

지녀야할 공동의 발원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총원일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는 독립이라는 총원이 있었으

며, 이후에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총원

이 있었다. 독립을 염원하고 경제발전과 민

주화를 갈망했던 총원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친일파를, 반민주화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버릴 수 있었던 힘 역시 우리

들의 총원에서 나온 것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총원이 사라

져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정치를 하는 사람

들은 ‘선진국가’, ‘복지국가’ 등의 지향점을 

내세우며 과거와 같은 총원의 힘을 기대하

고 있는 듯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별원(別願)보다는 총원(總願)을

오히려 날이 갈수록 이념, 계층, 빈부 등

으로 인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가는 상

황이다.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

일’이라는 노래를 합창하는 남북의 동포가 

진정으로 통일을 발원하고 있는 것인지, 통

일은 과연 이 시대의 총원이라 할 수 있는 것

인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경인(庚寅)년 새 해가 밝았다. 

날짜가 더 지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문을 작성해보자. 그리고 그것의 성취

를 위해 하루하루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도

록 하자. 

우리 동국인들만이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사는 이 땅은 머지않은 시기

에 불국토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방기곡경(旁岐曲逕)이란 말이 있다. 이

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이 아닌 ‘샛길

과 굽은 길’을 이르는 말로 바른길을 좇아

서 정당(正當)하고 순탄(順坦)하게 일을 하

지 않고 그릇 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행동 

한다는 것을 비유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

다. 조선 중기 유학자 율곡 이이는 왕도정치

의 이상을 다룬 저서 ‘동호문답(東湖問答)’

에서 “제왕이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채우

고 도학을 싫어하거나 직언하는 사람을 좋

아하지 않고 구태를 묵수하며 고식적(姑息

的)으로 지내거나 외척(外戚)과 측근(側近)

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망령되게 시도해 복

을 구하려 한다면 소인배(小人輩)들이 그 

틈을 이용해 갖가지 ‘방기곡경’의 행태를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교수

신문은 지난해 한국 사회를 나타내는 사자

성어로 ‘방기곡경(旁岐曲逕)’을 뽑았다. 교

수신문은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추진, 미디어법 처리 등 

굵직한 정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샛길, 굽은 길로 돌

아갔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선정했다고 밝

혔다. 즉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비판하고자 ‘방기곡

경’이란 말을 올 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해 국민들의 여론

을 배제한 채 많은 정책들을 추진했다. 새

해 벽두에 터져나온 용산 참사나, 일방적인 

미디어법 개정문제,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

온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세종시 원안 변경 

추진 등의 굵직한 사건들마다 국민의 뜻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

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피폐해지는 상황

에서 여론을 결집시키기는커녕 사회적 합

의와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샛길로 빠져버

렸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출범 당시부터 

고소영 내각이니 강부자 정부니 하며 서민

들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올해도 계속되

어 복지예산은 삭감되고, 성공가능성이 불

분명한 엄청난 규모의 4대강 사업이 국정과

제의 핵심이 되는 상황을 국민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의회 의석 수에 의지한 채 일방통

행으로 치닫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어느 

모로 보나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다. 정부는 이제 밝아온 경인년(庚寅

年)을 맞아 지난 해의 잘못을 되짚어보고 

그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반대를 무

릅써야 할 때도 있고, 원칙을 지켜야 할 때

도 있다. 하지만, 원칙은 상식과 국민 다수

의 뜻에 기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합의와 토론이 전제되는 것이 온당하다. 다

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일

방통행하려 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누르려

고 한다면 이는 다수의 독재라는 비판을 면

키 어려운 것이다. 정부와 권력자들이 방기

곡경(旁岐曲逕)의 뜻을 곰곰이 새겨봐야 

할 이유다.

경인년 새 아침이 밝았다. 새해에 거는 동국인들의 기대가 여느 해보다 커 보인다. 

새 해를 맞이해 동국인 모두 편안하고 행복해지기를 동대신문은 간절히 기원한다.  

새해를 맞아 동대신문은 우리대학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도약을 위한 구성원 내부의 

소통과 화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목표

에 대한 구성원들간의 합의와 결속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비

전이 있어도 분란과 불화가 계속된다면 그것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지난해 출범했던 미래기획위원

회가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 대학

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담겨있으리라고 기대해 마지 않는다. 거기에 담긴 마

스터 플랜이 실제로 구동되고 실현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간의 컨센서스

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두번째로 올해에는 반드시 종단과 재단이 합심하여 인재불사(人材佛事)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우리대학은 불교계의 삼보정재로 설립된 종립대

학이다.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대학의 인재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무엇

보다 중요하다. 다행히도 지난해 재단 이사장 선출과 총무원장 선출이 원만히 마무

리됐다. 화합종단, 원융 재단의 큰 틀이 갖추어진 만큼 이제는 합심하여 대학이 발전

할 수 있는 큰 주춧돌을 놓아주기 바란다.

새해 벽두(劈頭)에 동대신문은 어느 해보다도 새로운 마음을 다짐한다. 올해는 동

대신문이 창간(創刊)된 지 60년이 되는 특별한 해다. 이에 동대신문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한다. 대학 구성원들이 동국 발전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마당

을 만드는 것, 진정한 감시자로서 언론 본연의 구실을 다하는 것, 이것이 동대신문의 

역할이다.  단순한 보도를 넘어 실체적 진실의 보도와 정의에 충만한 정론직필의 사

명을 다시한번 새길 것임을 다짐한다. 새해에는 구성원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

슴 구석 구석 전해지길 빌어마지 않는다.

사설

만평

방기곡경(旁岐曲逕)
이 정 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메아리

발원(發願)
김 상 영

중앙승가대 교수

보리수

경인년, 동국 발전의 한 해로

백 선 아 기자 amy@dg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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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도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우승(優勝), 

98년도 대통령기대학야구대회 우승, 90년대 

해태의 전성기(全盛期)’

우승의 순간, 승리의 주역(主役)은 늘 우

리대학 한대화(체교 83졸) 동문이었다. 이

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의 그는 사람들의 마

음을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강인한 해결사

의 이미지로 각인(刻印)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그의 고향인 대전구장 

근처에서 만난 한 동문의 얼굴에는 잔주름

과 더불어 듬성듬성 흰머리를 엿볼 수 있었

다. 

한동문은 삼성 수석코치에서 풍전등화

(風前燈火) 의 위기에 놓인 한화 감독으로 

부임(赴任)하게 됐다. 지난 한해 최하위로 

프로야구 시즌을 마감한 한화를 맡아서인

지 많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다. 

가뜩이나 전력이 약한 가운데 한화의 두 

핵이었던 거포(巨砲) 이범호, 김태균이 일본

으로 가게 된 것이 한 동문에게는 큰 충격으

로 다가왔다. 이에 대해 조심스레 묻자, “바

닥부터 출발하는 기분”이라며 “큰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가라앉은 팀의 분위기를 

일으켜 세우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고 지

금의 상황을 정리했다.

한대화 동문이 우리대학과 인연을 맺은 

것은 대전고 재학시절 스카웃 제의를 받고 

나서 부터였다. 학창시절에 대한 추억을 묻

자 한 동문은 한참을 생각하다 “사실 저는 

대학시절 전부를 연습에만 매진(賣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밥 먹고 연

습한 기억밖에 나질 않네요”라며 웃었다. 

무명이었던 연습벌레 한대화는 드디어 위

기 속에서 빛을 발했다. 세계야구선수권대

회 숙적(宿敵)인 일본과의 결승전. 부동의 3

루수라고 불리우던 김용희 선수가 빠진 구

멍을 당시 우리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한

대화가 대신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별 기대

를 걸지 않았다. 

그렇게 패전의 기운이 돌고 있는 가운데 

한대화의 역전 3점 홈런은 한국대표팀을 우

승으로 이끌었다. 이를 계기로 한 동문은 아

직까지도 명승부로 회자되는 한일전 승리의 

주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결사’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 재밌는 여담이 있다. 우승후 돌아

오는 길에 총장님께서 차까지 보내주시면서 

긴급호출을 한 탓에 그만 과속에 걸린 한대

화 동문은 “방금 경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급하게 호출하시는 바람에 과속하게 되었습

니다”라고 답했고 한대화를 알아본 경찰은 

오히려 사과를 하며 학교까지 호위를 해주

었다고 한다. 

그 뒤로 한 동문은 98년도에 프로야구 선

수로서는 최초로 우리대학 감독을 맡게 됐

다.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없었던 그는 “처

음 1년간은 벤치에서 선수들과 무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 약 5년간 감감무소식이

던 우승소식이 98년도 내가 감독을 맡은 해

에 승리의 기쁨을 일궈냈었죠”라며 당시를 

회상(回想)했다. 

또한 한 동문이 우리대학 사령탑(司令塔)

이었을 때 야구부 선수들이 지금 프로야구

에서도 활발하게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삼성의 박한이나 LG의 서승화 선수등이 

그 예다. 이러한 제자를 배출(輩出)해낸 한 

감독은 “당시 오로지 야구에만 매진했었기

에 가능한 일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대

학 출신의 많은 선수들이 프로야구에서 뛰

고 있습니다”며 자랑스러워 했다.

힌편 인터뷰 내내 한 동문은 동국대에 대

한 애정을 과시했다. 그의 아들도 현재 우리

대학 체육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그

런지 후배들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요즘 

대학 풍토(風土)가 예전에 비해 열정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한 동문은 “우리 대학뿐

만 아니라 요즘 대학가를 살펴보면 자기 할 

일 다 하고 야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래선 프로야구선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후배들이 프로에 진출하고 싶다면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라며 후배들에게 한 

우물을 팔 것을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한 동문은 “코치는 많이 

해봤지만 감독을 맡게 되는 것은 처음입니

다. 게다가 한화를 맡게 되었으니 초보 감독

으로서의 험난한 여정(旅程)이 되겠죠”라며 

이번 시즌이 한화의 도전인 동시에 감독으

로서 자신의 도전임을 밝혔다.

‘내년 프로야구 최하위는 한화다’라는 주

변의 따가운 시선에 적잖은 부담을 안고 출

발하는 한 동문에게 겨울은 유독 매섭게 다

가왔다. 

해결사라는 그의 별명에 걸맞게 이번 위

기의 순간에서도 기지(機智)를 발휘해 독수

리가 다시 그라운드에서 날개를 펼칠 그날

을 기원(祈願)해 본다.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한대화 동문 약력

▲ 선수  · 코칭스태프 경력

1979년 동국대 입학 / 1982년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 1983년 OB 베어스 /  1986년 

해태 타이거즈 / 1994년 LG 트윈스  / 1997년  쌍방울 레이더스  은퇴 / 1998년 동국대 감독 / 

2004년 삼성 라이온즈 수석코치 / 2009 한화 이글스 감독

 ▲ 수상 경력  

1982년 대통령배 타격상  / 1988년 프로야구 올스타전  MVP / 1991년 골들글러브 7회 / 

2000년 프로야구 올해의 상 특별상

2010년을 달리는 동국인 !  3인의 삼인삼색 신년 포부 인터뷰

 ▲ 88년 미스터 올스타로 선정되며 타자로 활약한 한대화 동문은 2004년 삼성 라이온스에서  수석코치

를 거쳐  한화 이글스의 총 사령탑을 맡게됐다. 이제 한대화 동문은  감독의 길을 걷는다. 

“다양한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KBS 아나운서 이정민(광고홍보04졸) 동문 

“아주 넓은 사실이라는 바다에서, 헤엄치며 수난고초를 겪는 사람이 기

자다” 

2009년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 어느 곳이든 뛰어다니며 별의별 경

험과 고통을 맛봤다는 김영은 동문(신방08졸)은 언론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자(記者)’의 정의가 그 누구보다도 마음에 와 닿을 듯하다.  그

녀는 2009년 KBS에 입사한 후 기자로서 현장(現場) 을 종횡무진하며 그 

누구보다 바쁜 2009년을 보냈다. 14년 만에 덜미를 잡힌 의문의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현장, 의정부 유조차 전복 현장 그리고 추석 연휴 귀경길 소통 

상황 파악이 가능한 서울 요금소 등 생생한 현장 속엔 그녀가 있었다.

 약 6개월간의 고된 수습기간을 거치고 사회부 기자로 거듭난 김영은 동

문은 2009년 한해를 기자 정신 즉 강인함, 근성을 배울 수 있었던 기간이었

다는 말로 인터뷰의 서두를 열었다. 그녀는 수습기간 동안 하루에 한 두시

간만 자며 취재(取材)를 할 정도로  혹독한 신고식을 겪었다고 한다.  "도망

가서 행방을 알 수 없는 범죄자를 찾아서 취재를 해오라는 선배 기자의 지

시를 받았을 때 막막했다. 취재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

로 고생도 많이 했다”며 수습기간 동안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러한 치열(熾烈)한 기자 생활에도 매력이 있다며 웃으며 말하

는 김영은 동문.  

마지막으로 언론고시라고 할 만큼 치열한 언론사 입사 시험을 통과한 언론고시라 할만큼 치열한 경쟁률을 뚫

고 기자가 된 그녀는 2010년 새내기 기자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자신감을 갖아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한 언론사 입사 시험에서부터 지레 두려움을 갖는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미 ‘현장의 맛’을 알아버린 그녀에게 두려운 것은 없다. 어떠한 실패와 패배(敗北)도 두려워

하지 않으며 세상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찾아 현장을 누빌 김영은 동문, 그녀의 2010년을 기대해본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생생한 현장이라면 어디든 그녀가 있다

2009 KBS 공채기자 김영은 동문(신방08졸)   

KBS 간판 프로그램 VJ특공대에서는 톡톡 튀는 멘트로 현장감을 시청

자에게 전해주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진지한 태도로 정보를 전달(傳

達)하며, 뉴스광장에서는 진중한 어조로 신뢰감을 주는 그녀는 누구일까? 

그녀는 바로 KBS 대표 아나운서 이정민 동문이다. 2009년이 그녀의 해

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정민 동문은 연예프로그램에서 시사, 

교양 프로그램, 뉴스까지 여러 방면에서 활약(活躍)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섭렵하고 있는 그녀지만 “아나운서란 직업은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열심히 물장구쳐야 하는 백조 같

다”고 말하며 현직 아나운서도 항상 노력하고 발전된 모습을 시청자에게 

보여야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그녀는 6시 새벽 뉴스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

을 고수(固守)하고 있으며, 항상 새벽 3시에 미리 방송국에 도착해 대본연

습을 할 정도로 노력하는 ‘노력파’다.  지금의 ‘이정민 아나운서’로 거듭나

기까지 그녀에게는 대학시절의 경험(經驗)들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녀는 “학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던 친구와 함께 대운동장에서 

발성연습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현재 아나운서 경쟁률은 1:1000에 이를 정도로 아나운서란 직업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다.  제 2의 이정민 아나운서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그녀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은 것도 얼굴이 뛰어나게 예쁜 것도 아닌 제가 합격

(合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경험들을 소중히 한 결과”고 말했다.  그녀는 “KBS 아나운서 입사시험에서 떨어진 

후 입사한 SBS 자회사 골프 채널에서 익힌 실전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종 꿈을 이룰 수 있

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녀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야한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목표을 정해서 계획적인 도

전을 하라”고 강조했다.  2009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팔색조의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친근(親近)하게 다가온 

이정민 아나운서. 2010년에도 브라운관 속에서의 활약할 그녀의 모습을 주목해보자.

이지연 기자

 ljy88918@dongguk.edu

“경인년엔 한화의 해결사 될 것”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감독 한대화(체교83졸)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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